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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

10명 최종 선정… 1인당 1만 달러 지급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1회 전
국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총규
모 10만 달러)에서 10명이 최종 뽑혔다.
  장학금은 1인당 1만 달러로 미주 한
인 커뮤니티에선 액수가 가장 큰 것으
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10명을 최
종 선발해 지난 4월 30일자로 개별 통보
했다고 밝히고 명단은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https://www.snuaa.org)에도 
실렸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68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
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명, 남성이 4명으로 
나타났는데 출신 지역은 캘리포니아(3
명)가 가장 많았으며 뉴욕(2명)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와 조지아, 워싱턴, 텍사
스는 각각 1명씩이었다. 캐나다 온타리
오에서도 장학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장학증서는 오는 6월 24일 개막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수여하며 
장학금은 그후 우편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창회
가 5만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달러
를 한홍택 박사가 쾌척해 성사된 것이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정재원(조지아·조지아텍) ▲레이철 
장(뉴욕·시라큐스) ▲서희린(텍사스·
유펜) ▲로지연(캘리포니아·프린스턴) 
▲대니얼 디크먼(워싱턴·하버드) ▲미
아 송(뉴욕·코넬) ▲이승우(캐나다 온

구창화(응용미술 65) 동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투어 가이드로 봉사한지 올해가 30년째다. 1년여의 훈련과 오디션을 거쳐 투어 가이드가 됐다. 팬데믹 기간 중엔 한국어로 ‘버추얼 투어
(Virtual Tour)’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버추얼 투어’ 오프닝 장면이다.                     <관련기사=5면>

올해가 30년째 봉사 … 뉴욕 ‘메트’ 박물관 투어 가이드 구창화 동문

제 31차 평의원 회의 참가 200명 예상

사전 RSVP 당부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개
막을 한달 여 앞두고 행사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호
텔을 예약한 동문들은 모두 63명이다. 행
사 위원회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 됐던 일상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어 이번 회의에는 200명 이상이 참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6월 24~25일 회의 기간 
중 참여할 행사를 동창회 웹사이트를 통
해 사전 예약·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rsvp@www.snuaa.org  <관련기사=6면>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박혜란·백시환 동문

관련기사=4면

타리오·토론토) ▲제이든 림(캘리포니
아·스탠퍼드) ▲안종윤(뉴저지·유펜) 

▲조애나 최(캘리포니아·하버드).
    <관련기사=16~17면>

우크라 1만5,649 달러 모금

미주 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
나 돕기 캠페인에 5월 15일 현재 총 1만
5,649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진(간호대 56) 동문은 “러시아의 침

공으로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을 TV뉴스에서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
다”며 성금을 보내왔다.
기부금은 국제어린이구호단체인 유니
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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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발사 추진력에서 아이디어

당뇨 환자용도 인슐린 전달기기도

미국에 R&D 센터, 현지법인 설립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피부에 주입하는 시대 열렸다”

서울 공대 여재익 교수 무바늘·무통증 약물전달기술 개발

  이른바 ‘3월의 광란(March Mad-

ness)’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학농구 토

너먼트는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2006년 ‘광란’의 주역은 단연 애덤 

모리슨이다. 대학농구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곤재가 대학(워싱턴주)이 그 덕분

에 스포츠 명문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

다. 어깨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머리

를 흩날리며 골밑을 파고드는가 하면 

외곽에서 정교한 3점포를 쏘아대는 등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 

  모리슨이 인기를 끈 것은 단지 그의 

빼어난 실력이나 톡톡튀는 외모 때문만

은 아니다. 스포츠 스타에겐 치명적인 

당뇨를 앓고 있어서다. 그 시간만 되면 

벤치로 물러나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자 모리슨은 아픔

을 참지 못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중

계 TV 카메라가 그 순간을 잡아 스크

린에 띄웠다. 모리슨의 처지가 너무 안

타까워 눈물을 글썽이는 여성팬들도 적

지 않았다.

  여늬 선수처럼 프로농구(NBA)에 진

출했지만 수시로 바늘을 찔러대야 하는 

당뇨환자에게 프로의 벽은 너무 높았

다. 몇 시즌 못뛰고는 은퇴를 ‘강요’ 당

했다. 인슐린 주사 바늘 때문에….

  모리슨이 지금 코트에서 뛴다면 재능

을 맘껏 발휘할 수있을 것 같다. K-테

크 덕분이다. 주인공은 여재익 서울대 

공대 교수다. 여 교수가 최근 미국을 방

문해 자신이 개발한 무바늘·무통증 약

물 딜리버리 기기를 소개했다. 미주 동

창회가 주관한 비대면 줌 화상 포럼을 

통해서다.

  그는 지난 2017년 서울대 벤처인 ‘바

즈바이오메딕’을 창업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1초에 20회 가량 

약물을 고속으로 쏘아 피부 층에 주입

하는 첨단기술이다.

  여 교수에 따르면 당뇨환자는 2040년 

쯤엔 전세계 6억4,00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자가 주

입기기 시장도 2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전공이 원래 로켓발사체 엔진 연

구다. 소형 위성에 들어가는 엔진은 입

자를 빠르게 방출해 추진력을 얻는데 

이 같은 기술에 착안,  약물주입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여 교수의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나 통

증·출혈 등의 부작용은 물론 감염 위

험성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개인이 손

쉽게 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이다.

  기존 주사에 의한 약물 주사는 정밀분

사가 불가능하며 한 곳만 주입 가능하

고 또 조직 및 세포 손상과 함께 통증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바즈바이오메딕의 기술은 반복 

정밀 분사로 인해 넒은 피부 면적에 연

속 주입이 가능하고 또 통증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모리슨같은 당뇨환자가 바늘에 대한 

공포와 통증없이 간편하게 인슐린을 체

내에 주입할 수 있는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여 교수가 꼽는 기술의 핵심은 세가지

로 요약된다.

  표피, 진피층까지 깊이 조절이 가능하

고 초당 20회 이상 투입할 수 있으며 노

즐의 크기가 100um 정도로 가늘어 신

경망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주입

시 통증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 상용화된 기기는 노보젯(Novo-

jet)이다. 피부·두피용 약물전달 미용

기기다. 표피층에 기능성 화장품 전달

기기로 개발됐다. 다양한 종류의 스킨 

부스터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이제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피부에 직

접 주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부스터젯(Boosterjet)은 두피(탈모) 

관리 전용 기기다. 피부관리 클리닉이

나 헤어샵 등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흔히 탈모방지 주사는 통증이 심해 중

도에 시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부스터젯은 피부에 직접 대서 

엠보싱을 만들거나 또는 비접촉 방식으

로 약물을 쏘아도 효과가 좋다. 물론 통

증도 거의 못느낀다.

  탈모인구는 한국에서만도 1,000만 명

이 넘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37억 달

러에 달한다.

  다음 큐어젯(Curejet)은 의료용 약물

전달 기기다. 표피·진피·피하지방(물

광주사, 연어주사, 항체생성, 호르몬제) 

등 의료 목적의 시술에 적용된다. 다양

한 종류의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올 하

반기 출시가 예정돼 있다.

  여 교수는 앞으로 앰플도 만들어 출시

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오 미네랄(혈

관강화, 피부재생, 활성산소 제거)을 비

롯해 섬유아 세포(주름 형성의 원인)용 

앰플을 만들에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즈바이오메딕 제품의 활용

범위는 미용기기부터 의료기기에 이르

기까지 매우 넓다. 

  무통증·무바늘 약물전달기기의 핵심

기술과 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이

제 남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미용시

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어느 

가정이나 상비기기로 비치할 수 있게 

대중화하는 것이다.

  여 교수는 곧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법인을 만들고 또 미국의 우

수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R&D 센터

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

방식약청(FDA)으로부터 관련 인허가 

취득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가 창업한 바즈바이오메딕이 

K-테크를 이끄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

도록 동문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여 교수는 연구개발자이기 보다 이제 

세일즈맨이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재익 교수는

UC 버클리 공대 학사

UCLA 공대 석사

일리노이대(어바나 샴페인) 공학박사

▲ 여재익 교수가 지난 2017년 자신이. 
창업한 서울대 벤처기업 바즈바이오메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여 교수가 개발한 무바늘·무통증 약
물전달기기 ‘노보젯’.

▼ ‘노보젯’은 반복 정밀 분사로 넓은 피
부에 약물주입은 물론 깊이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에 
줌으로 화상대화를 갖기로 했다.
  김 동문은 창업자 네트워크 모임 안에
서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로그
램을 넣기로 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원
하는 동문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동문회라는 편안한 환경에
서 창업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
과 격려, 나아가 투자와 동업, 협업까지
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첫 모임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
다.(무순)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노명호(공대 61, 미주동창회장) ▲
김량국(생물교육 92, 게놈분석 소프트
웨어 개발) ▲이정훈(공대 85, 텔로팜) 
▲김권식(공대 61, EVS) ▲박상래(공
대 87, Starnex) ▲이광호(공대 71, Ion 
Medical) ▲고종성(화학교육 75, GEN-
ESCO) ▲박상근(법대 75, 변호사).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
j/8052418735?pwd=Q0ljem1WS0t-
2VTF6UHVCSXZvSUpDZz09 
  문의: 김량국
  (rkim@oakbioinformatics.com)

종합 3

  서울대 동문들의 창업 동아리(Entre-
preneurship Network Meeting)가 지
난 4월 13일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미주 동창회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창
업자 네트워크 모임은 이날 김량국(생
물교육과 92) 박사의 사회로 참가 동문
들의 각자 소개와 함께 회사 설립 과정 
등을 설명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선 앞으로 김량국 동문이 
간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매달 

동창회 ‘창업 동아리’ 발족

매달 수요일 모임… 투자자도 연결

김량국
생물교육 92

미주 동창회 장학생 선발

성적·리더십·에세이 등 위주 심사

돼 SNUAA Scholars Network 회

원이 된다.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상부상조하며 동창회의 폭넓은 지

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수상자들과 상의해 새롭

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

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모두 한인사회의 뛰어난 인재들

이어서 서울대 동창

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동창회는 앞으

로 기부자 이름을 따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식(Named Schol-

arship)을 추진하고 

있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동문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

래 가 

촉망되

는 학

생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

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심사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

고 싶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했다. 이 

분들의 수고로 공정한 심사가 됐다

고 자부한다.

  심사위원: ▲강호석(상대) ▲남성

우(공대) ▲김태환(자연대) ▲홍주

선(상대) ▲황경순(공대).

  이번 서울대 미주 동창회 장학생 

선발대회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컸

다. 동문이나 동문 자녀들만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동창회

도 한인사회 구성원 중 일부다. 더

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

재하는 것이다.

  1인당 1만 달러의 

장학금도 파격이다. 

주류사회를 포함하

더라도 이 같은 액

수의 장학금은 흔치 

않다. 

  전국 규모로는 처

음인데도 68명이나 

지원해 심사위원들

을 놀라게 했다. 당

초 홍보가 제대로 안돼 

‘미달’ 

사태를 걱

정했는데 

이같은 우

려는 보기좋게 빗나갔다.

  심사는 제출된 이력서와 학업성

적, 에세이를 토대로 지원학생의 

학업능력, 인품, 성실성, 리더십, 사

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평가했다. 재학중인 대학은 처음부

터 고려대상에서 제외했고 부모의 

재정상황도 참고만 했을 뿐이다.

  장학금 수상자는 ‘서울대 동창회 

스칼러(SNUAA Scholar)’로 선발

재학 중인 대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기부자 이름 딴 장학금도  적극 추진

한홍택
심사위원장

이순신교육본부에 후원금

7월 4일 거북선 퍼레이드
을 전했다. 몇해 전 작고한 안선미(농
대 65) 동문의 유족은 이순신 교육본부
에 6,200 달러의 성금을 보내와 감동을 

줬다.
  노명호 동창회장
은 “커뮤니티 지원
과 참여는 동창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
다”라며 “퍼레이드
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한편 이내원 동문은 사재를 들여 거북
선 모형을 제작, 전국의 한국학교와 단
체 등에 배부해 2세들의 정체성 교육에
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문의: 703-725-8910
  이메일: naewonlee@yahoo.com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이순신 미
주 교육본부(Yisunsin America Insti-
tute)에 후원금 1,000 달러를 기부했다.
  이내원(사대 58) 동
문이 설립한 이순신 
교육본부(간사: 이우
진, 농대 86)는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
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거북선 퍼
레이드를 펼친다.
  이 동문은 거북선 
퍼레이드는 미주 한
인사회에선 처음으로 계획된 것으로 한
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순신 교육본부는 오세경(약대 61) 동문
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서울대 동문들
로부터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고마움

‘이음 음악회’ 남가주 공연 
‘포르테 듀오’·음대 동문들 출연

6월 26일, 새누리 교회

의 ‘포르테 듀오’가  40분간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독특한 무대를 
남가주 한인들에게 선사하게 된다. 
  이번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남가주 음
악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데  박제환 남가주 동창회 회장은 이번
에는  유명 성악가들이 한국에서 오는 

만큼 신문, 라디
오로 홍보를 많
이해서 일반 한
인들도 많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음장학금은 
해외방문 경험
이 없는 서울대 
학생들을 지원
하여 해외견문
을 넓히고 국제

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 모
금으로 서울대와 미국을 잇는다는 의미
로 ‘이음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이들
에게 단기 4주 해외방문 지원으로 1인
당 약 5천달러씩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이다. 
  이번 이음음악회에는 서울에서 오세
정 서울대 총장이 LA를 방문해 참석하
며 미주 동창회도 이 음악회를 후원키
로 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
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 학생
들 해외방문 지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 
‘서울대 이음 음악회’를 6월26일 로스
엔젤레스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성악 클래식과 크
로스오버를 망라한 KBS 팬텀싱어의 우
승팀인 서울대 
음대 출신 ‘포르
테 디 콰드로’
에서 활약중인 
‘포르테 듀오’ 
성악가 김현수, 
손태진을 초청, 
남가주 동창회 
음대 멤버들과 
함께 6월26일 오
후 5시 30분 로
스 엔 젤 레 스 의 
대형교회 새누
리 교회에서 ‘이음장학금 모금’으로 공
연키로 했다.  
  1부에는 남가주 음악인들로 구성된 플
룻 최혜성, 하프 윤희진 동문의 2중주
를 시작으로 피아노 퀸텟, 바이올린 박
민정, 유키모리, 조나단 웨이, 첼로 김원
선, 피아노 홍국희로 이루어진 피아노 
현악협연, 그리고 홍국희의 피아노 솔
로 공연이 있다. 
  2부에는 서울대 음대 및 대학원 출신

김현수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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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 예술, 음악이 진료에 도움돼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 해야 후회없어

- 전공을 음악에서 의학으로 바꾼 계기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언니따라 의대에 간 경우다. 언니
가 먼저 볼티모어의 병원 레지던트로 왔
다. 나 역시 피바디 음대(Peabody Con-
servatory of Music)에 유학와 언니와 함
께 지내게 됐다. 
  언니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의학에 흥
미를 느꼈다. 문득 어렸을 적 공대 화학
공학과를 나온 아버지를 따라 실험실을 
구경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과학에
도 관심이 많았었다.
  - 언니도 음대 지망생이었다는 얘길 들
었다.
  맞다. 언니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쳤다. 언

니 자신도 음대 갈 생각
이 있었다. 언니는 그러
나 부모님의 권유로 의
대로 진로를 바꿨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언니는 현재 일리노이 
대학 소아 알러지과 교
수로 일하고 있다.)
  - 음대 출신이 어떻게 
의대에 들어갔나?
  피바디에서 1년을 보
낸 후 학부과정부터 다
시 공부했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의대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
며 4년을 보냈다. 컴퓨
터 사이언스를 비롯해 
물리 화학 수학, 심지어 신학 등 평소 관
심이 많았던 과목을 수강해 교양의 지평
을 넓혔다.
  - 의대는 어디를 갔나?
  다시 동부로 가 조지 워싱턴대 의대에 
들어갔다. 첫 해는 정말이지 고생이 많았
다. 엄청난 양을 외우며 공부하느라 힘
들었다.
  특히 인종간의 편견이 예상외로 심각했
다. 흑인 환자가 흑인 의사의 실력을 믿
지 못하겠다며 백인 의사를 고집하는 모
습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불편했다.
  - 음악이 의대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물론이다. 의사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

이 있다. ‘의학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
(art)이기도 하다.’ 나도 이 말에 공감한다. 
  의사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에 따라 
약을 다르게 처방한다. 환자의 증상 뿐 
아니라 감정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게
다가 같은 약이라도 환자에 따라 부작용
과 반응이 다르다. 1+2=3이 아니고 4도, 
5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인간 
바탕에 깔린 감정을 남 보다 더 잘 느끼
고 알 수 있는 점이 의대에서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음악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하는 아
쉬움은 있는지?

  곡을 멋지게 쓰는 작
곡가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하지
만 음악인으로 성공하
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에 아쉬움을 내려 놓기
로 했다.
  오랜 기간 성당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편곡까지 한다. 내
가 음악을 전공했기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이다. 음악은 의술 못지 
않게 내겐 중요한 삶의 
일부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예전과는 달리 요
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직업을 여러번 바꿔보는 사람
들이 많다. 의대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과
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레지던트를 여러 
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최고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부군 김충현 박사는 문리대 72학번으로 
부부가 동문이다.

  취재=김양희(음대 77)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박혜란(작곡 73) … 과학에 흥미느껴 언니 따라 의대 진학

백시환(의대 93) … 싱어송라이터의 꿈 되살려 앨범 내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은 의사들에게 깊

은 울림을 주는 명언이다.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의술이 예술에 속했다

고 한다. 예술을 의술로 해석하는 것이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하는 의술과 정신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예술이 사람을 살

린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음의 두 동문은 프로필이 무척 독특하다. 의

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서로 다르다. 두 동문은 그러나 음악이란 예

술의 장르에서 만난다. - 편집자.

박혜란(음대 73)·김충현(문리대 72) 
동문 부부. 남가주 오렌지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박 동문은 성
가대를 지휘하며 여전히 음악인의 삶
을 살고 있다.

박혜란
소아과 전문의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에 담아

스패니시 등 다중언어로 불러 ‘공감’

  “언젠가 나를 버릴거야/ 언젠가 나를 
잊을 거야/ 기억은 흐려지고/ 매일 똑같
기만 한데/ 지새우는 밤길에도/ 갈 곳없
는 이곳에/ 거울 속에 누군가가/ 날 바라
만 보네/ 난 있다고 생각지마/ 이미 맘
은 떠났네.”
  ‘러브송’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알츠하
이머 치매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
한 것이다. 작사·작곡은 놀랍게도 신
경내과 전문의. 바로 백시환(William S. 
Baek·남가주 업랜드) 동문이다.
  백 동문은 지난 2018년 1집(Walk 
Again)에 이어 2020년에는 2집(Human-
ity)을 냈다. 
  첫 앨범에는 치매를 비롯해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졸중 환자
들의 마음을 담았다. 장
르도 여러가지다. 중풍
환자와 함께 들을 수 있
는 노래는 슬픈 발라드.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
를 위한 노래는 테크노 
댄스곡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백 동문은 
팝컨트리, 라틴 레게, 
R&B, 재즈 등 다양하
다. 노래도 영어와 한
국어, 스페인어, 프랑스
어, 일본어, 심지어 아
랍어로도 부른다.
  곡의 주제는 신경학적 
질환 뿐 아니라 죽음과 
이혼, 결혼, 종교, 지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채롭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논문이 아닌 노래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고 싶었다”는 백 동문은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솔
직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더 치유와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놨다.
  내년쯤엔 3집을 낼 계획이다. 결혼을 주
제로 한 곡, 아베마리아를 댄스풍으로 편
곡한 곡 등이 실릴 계획이다. 그래서 요
즘 성악레슨을 받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백 동문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 싱어송
라이터를 꿈꿨다. 하지만 아버지, 삼촌, 
사촌까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가수의 
길을 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
래서 싱어의 꿈은 의사가 된 뒤로 미뤄
뒀다.
  대학에 진학해선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 밤늦게 공부하고 집
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곡
을 짓고 노랫말을 다듬었다. ‘언젠가 꼭 
꿈을  이루겠다’면서다.
  지난 2005년부터 다시 곡을 쓰기 시작
했는데 1집에 수록된 ‘러브 어게인’은 
그때 쓴 노래다. 
  백 동문은 다중언어에 능통하다. 미국

서 태어난 그에게 영어
와 한국어는 모국어나 
다름없다. 4년 동안 공
부한 스페인어는 이제 
통역없이도 대화가 가
능하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
순이 비슷해 쉽게 배웠
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입니다. 혼자서 노래 연
습을 하고,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가 너무 좋아
요. 프랑스어, 이태리
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번갈아 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달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체코어로 연습중이다. 언
어를 통해 문화를 알아가는 기쁨이 크다
면서다.
  백 동문의 노래는 Spotify, iTunes, 
Amazon, Youtube 등의 주요 매체에 다 
올라있다.
 (참조: https://www.youtube.com/
channel/UCSkXiMovm3XkDSmGtiT-
kUpg).  

취재=박은경(시계탑 편집위원)

백시환 동문의 꿈은 싱어송라이터. 지
난 2018년 1집(Walk Again)에 이어 
2020년엔 2집(Humanity)을 내놨다. 내
년에는 3집을 발매할 계획으로 요즘 성
악 레슨을 받고 있다.

백시환
신경내과 전문의



특집 5

이 좋아하신다. 가령 고대 이집트 아멘
호테프 3세 시절의 사크메트 여신은 사
자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공포
를 상징한다. 한국 사찰 입구에 있는 무
시무시한 사천왕 상이 수호자 역할을 하
듯 사크메트도 공포를 물리치는 여신이
라고 해설을 해주면 재밌어 하신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젠가 젊은 여성 한 분이 예쁜 칵테
일 드레스를 입고 오셨다. ‘어떻게 드레
스를 입고 올 생각을 했느냐’고 슬쩍 물
어봤다. ‘미국 올 때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왔는데 메트에서 최고의 미술품을 대하
는 것이 좋아서 드레스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 분의 문
화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박물관에는 그런 (드레스

지금은 7명, 매주 화·수·금 3일 봉사

칵테일 드레스 입고 온 한인에 ‘감동’

타주 거주 동문엔 ‘버추얼 투어’ 권해

 - 어떻게 ‘메트’와 인연을 갖게 됐는지?
  결혼초 남편이 멤버십을 들어줬다. 자
주 미술을 접하며 문화의 여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문득 미국서 많은 혜택
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젠 되갚아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봉사를 신청했다. 그러
나 2년 이상 기다린 후에 안내 데스크에
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것도 고작 1주일에 한 번이었다. 세계적
으로 알려진 메트의 자원봉사기관에 들
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
  - 한국어 투어 가이드는 어떻게 하게 
됐나?
  1992년 LA폭동이 계기가 됐다. 한인타
운이 표적이 돼 불타는 장면을 TV 뉴스
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흑 갈등도 서
로의 문화 차이를 몰라 관계가 악화됐다
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박물관에 
한국어 투어 가이드를 자청했다.
  - 누구나 신청하면 가이드가 될 수 있나?
  처음엔 한국인 관람객이 없으면 어쩌나 
하며 주저했다. 당시 비영어권 투어 가이
드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
리어, 그리고 일본어 등 5개 언어만 있었
다. 중국어 가이드도 없었던 때였다. 끈
질기게 설득해 납득시키자 회장은 선뜻 
나를 훈련에 포함시켜줬다.
  - 그럼 곧바로 가이드가 됐나?
  아니다. 1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
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디션에 합격해
야 한다. 가이드 선발과정이 무척 까다롭
다. 그래서 대학시절 이후 덮어뒀던 미술
서적을 다시 펼쳐놓고 공부했다. 전문용
어가 많아 애를 먹었지만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다행
히 모든 과정을 통과해 한국인 최초의 투
어 가이드가 될 수 있었다. 
  처음엔 한국어 투어를 찾는 사람이 없
어 혼자 무료하게 허송세월을 할 수 밖

에 없었다.그래도 입소문이 났는지 한국
분들이 찾아왔다. 얼마나 고마웠든지. 94
년부터는 한국어 투어가 안내문에 정식 
인쇄돼 널리 알려지게 됐다. 참으로 뿌
듯했다.
  - 처음엔 고생이 많으셨겠다.
  나 혼자여서 아프면 큰일이었다. 그래
서 아프지 않으려 애를 썼다. 기를 썼다

고 해야 할지. 지금은 한국어 가이드가 
나를 포함해 7명이나 된다. 팬데믹 이전
에는 1주 3일(화·수·금) 한국어 서비
스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금요일 하루만 
가이드를 한다. 일상을 회복하면 머지 않
아 화·수·금 체제로 되돌아 갈 것 같
다.
  -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문화와 비교해 설명하면 관람객들

를 입은) 분들이 종종 눈에 띄인다.
  -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은?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 또 접근이 쉽다고 생
각하는지 현대미술에도 관심이 많다. 
  한시간 가량 ‘하이라이트 투어’를 안내
해드리는데 제한된 시간내에 되도록 다
양한 문화예술품을 보여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
  - 한국갤러리는 규모가 어떤가.
  일부 관람객들은 중국이나 일본관에 비
해 규모가 작다며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
니냐 실망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몇년 전
엔 신라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엄청난 인
파가 몰렸다. 최근엔 BTS도 메트를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 서울대 동문들만 별도로 안내해 줄 
수 있나. 
  물론이다. 타주에 계신 동문들에겐 그
러나 버추얼 투어(Virtual Tour)를 권해 
드린다. 제가 직접 한국어로 안내해 드
린다.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 요즘 수
요가 많다.
  - 초등학생들에 ‘육이오’와 자유의 소
중함 교육도
  이외에도 구 동문은 부군을 도와 ‘육이
오 재단(625Foundation.org)’을 운영하
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한국전쟁
에서 숨진 미군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
든 비영리 단체다. 
  걷기 캠페인(Liberty Walk)을 펼쳐 얻
은 수익금을 초등학교나 도서관에 기증
한다. 지난 2월에도 미시시피주 리플리
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희생한 장병들
에 감사해하며 그렇게 얻은 자유가 얼마
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학생들에게 일깨
워줬다.
  문의: changwhakoo@gmail.com

구창화 동문(응용미술학과 65) 

뉴욕 ‘메트’ 박물관 최초의 투어 가이드

1년여 훈련과 오디션 통과해 자격 얻어

구창화 동문이 한국인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30년째 가이드를 하
고 있는 구 동문은 요즘은 ‘버추얼 투어’로도 안내해 인기를 끌고 있다.

  구창화(미대 응용미술학과 65) 동문에게 미국은 뉴욕이고 뉴욕은 미국 

그 자체다. “(유학 차) 처음 발을 디딘 순간 뉴욕과 일생일대의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구 동문. 한 세기의 절반을 뉴욕에서만 살고 있어서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뉴요커를 빼닮았다. 뉴욕의 예술을 호흡하고 이를 소

개하는 것이 구 동문 일과의 전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메트) 박물관이 바로 그의 분신이다. 맨해튼 5번가

에 있는 ‘메트’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

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소장품만 거의 300만 점에 이른

다. 구 동문은 ‘메트’의 첫 한국어 투어 가이드다. 올해 30년 째다. 동창

회보 취재팀이 구 동문을 화상으로 만났다. - 편집자.

메트 박물관이 소장한 18세기 조선시대의 10폭짜리 문방도. 책, 벼루, 먹, 붓꽂이 등 문방구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전자, 꽃병 따위의 방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배합해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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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차 평의원 회의

오세정 총장 등 참석, 호텔 예약 서둘러야

‘포르테 디 콰트로’ 특별 출연 ... 축제 분위기

2022년 6월 24일(금)~26일(일)
Pacific Palms Resort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0일 현재 등록을 완료한 평의원 및 종신이사는 모두 62명에 
이른다. 5월말 쯤이면 200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미국은 물론 한국서도 크게 완화됨에 따라 참가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미주 동창회도 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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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am ~ 02:00 pm    등록 및 리셉션
02:00 pm ~ 05:00 pm    세미나
06:30 pm ~ 10:30 pm    장학금 수상자 발표 및 디너

미주 동창회가 주관한 제 1회 전국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대
회에서 최종 확정된 10명의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수상자들은 전
국(캐나다 포함)에서 선발된 관계로 이들을 모두 초청하기가 어
려워 개인 마다 2분 가량 비디오 클립을 제작, 프레젠테이션할
계획이다. 줌을 이용해 수상자들과 화상대화 시간도 갖는다.
이어 호텔측이 준비한 딜럭스 디너가 제공된다. 주훈(음대 69)
동문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09:00 am ~ 04:30 pm    평의원 전체회의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평의원 전체회의가 열린다. 주요 안건
은 동창회비 인상, 지부(미시간, 캐나다 등) 개설 요건, 투자위원회 
구성, 10년 후의 동창회 변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대 배우자 및 게스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LA 카운티 미술박물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관람 등이 예정돼 있다.

10:00 am ~ 04:00 pm    배우자 및 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06:00 pm ~ 10:30 pm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이희범 직전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한국의 현·전직 총동창
회장과 상임 부회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12:00 pm ~ 06:00 pm   골프@Pacific Palm Ike Course
05:00 pm ~ 09:30 pm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음악회
LA한인타운에 소재한 남가주 새누리 교회에서 열린다. 공연참석을 
원하는 동문들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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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일정 숫자의 객실이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이미 예약돼 있는 상태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예약하면 된다. 전화: 1-800-524-4557
링크: https://pacificpalmsresort.com/seoul-national-university-alumni-association/

*6월 24일과 6월 25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실 동문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에 들어가셔서 어느 행사에 참여하실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강사:������ ����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로 재직중인 장 동문은 ‘현대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해설한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동문은 
현대음악은 결코 지루하거나 난해하지 않다며 이날 강연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청강사:����� ������� ���
모교 공대 교수인 이 동문이 자신이 창업한 ‘텔로팜’을 소개한다.
기계공학 교수인 이 동문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농법으로 물의 흐름과 광합성, 영양소 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식물의 성장에 최적화된 테크닉을 
시연한다. ‘텔로팜’은 이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유명 농장과 
계약을 맺는 실적을 올렸다.

초청강사:����� ����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을 
출간해 관심을 모았던 엄 동문이 ‘기술삽화(technical illustra-
tion)’의 실제를 소개한다.
사진보다는 삽화를 그려 넣은 것이 2세들에게 더 어필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펜화로 책을 만들었다.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 �
	����
포르테 디 콰트로(Forte Di Quatro) 남성 사중창 멤버 가운데 김
현수·손태진 두 음대 동문이 특별 출연해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들려준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지난 2017년 jtbc 팬텀싱어에서 우
승,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이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듯이 인생에

도 항로가 있습니다.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거짓말은 할 수 없는 정직한 사람

들이 가는 길. 삶에도 하이웨이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2020년 가을 두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냄으로써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트랜

스포터로서의 임무에서 해방되어 자유

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에는 꿈도 못꾸었던 소설 습작을 비롯

해 이모작 부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

다. 구상하고 있는 소설은 가칭 ‘포토

맥 강’입니다.

  바둑을 즐기던 저로서는 삶이란 ‘반

집 승부 게임’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

다. 누구나 보는 수는 거의 비슷한데, 월

계관을 쓰는 최종 승리자는 학력이나 

자산, 지위 같은 겉옷이 아닌 ‘타인도 

나 정도는 묘수를 본다’는 상상이 가

능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티를 덜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범한 조약돌로 

살려는 한 범인의 노력과 인고의 세월

을 문학화 해보려 합니다. 

  꿈이 활자화 되면 기념으로 지하철 노

숙자님들을 모시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마시면서 그 분

들께 몇 시간이나마 행복한 시간들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제도는 그분들까지 지

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 8군 영내 항공사

진 정보단 군무원으로 사회 첫발을 내

디딥니다.  미국 대학원에서는 생활비

까지 제공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켄터키 

한 대학으로 이주하여 대학원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 2010년 5월, 

탤라하시 소재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후 이

어지는 텍사스 A&M 대학과 위스콘신

대 의과대학에서의 포닥(박사후) 생활.

  지나온 세월들이 그 지역 날씨와 많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시

작하기 위하여 정착한 탤라하시에서의 

첫 날, ‘아, 이것은 뭐지’하고 그 도

시로 이사온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찜

통 더위와 조우합니다. 그 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텍사스로 가게 됩

니다. 그곳에서도 복병은 있었습니다. 5

분 이상 시내 활보가 불가능한 레이저

로 쏘는 듯한 햇살의 그 따가움. 그 때

부터 ‘쇼생크 탈출’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밀워키에 오기 전 그 때

까지는 그것도 

‘진짜’는 아

니었습니다. 5

분만 바깥에 노

출되어도 얼굴

에 고드름이 붙

고 동상을 체크

해야 하는 1월

의 밀워키 날

씨! 특히 10월 

말에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이

어지는 6개월 

간의 밀워키 겨

울.  설상가상

으로 이 도시는 

흑백이 100% 

분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러나 시간이 답

을 가져왔습니

다. 2020년 1월에 불어온 봄바람. 플로

리다 게인즈빌 산타페 대학에서 파트

타임 조교수직 오퍼가 도착하였습니다. 

10년 전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그 플

로리다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그 색

깔을 변경하는데는 딱 10년으로 충분했

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이야기

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산타페 대학에

서의 한 학기 티칭이 끝난 후 운 좋게도 

그 해 여름, 남부 탬파에 위치한 한 크리

스천 스쿨의 수학 교사가 됩니다. 그러

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인근에 클

리어와트라는 유명 비치가 있던 탬파에

서도 불행하게 제 자신을 비춰줄 동료

나 친구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내 2021년 6월, 수학교사라는 직업을 멀

리하고 15시간을 운전하여 직장도 많고 

교포들도 많이 사는 워싱턴 지역 페어

팩스 카운티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페어팩스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1995년 가을, 워싱

턴 남부 포트 벨보아 부대에 4개월 연

수를 오면서 페어팩스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보게 됩니다. 부대 마을 산책 도중 

수풀 사이로 우연히 보게된 장대한 강 

포토맥.  워싱

턴 나이트 클럽

에서 밤새도록 

춤도 추며 버지

니아비치에서 

하루종일 파도

타기를 같이 즐

겼던 한 아리따

운 미 여군과의 

추억이 묻혀있

던 곳. 포토맥 

강변에는 보이

는 것이 사랑이

었고 행복이었

고 축복이었습

니다. 

  그럼에도 다

시 돌아온 페

어팩스는 그

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

다. 아파트 렌트비를 급히 마련하기 위

하여 시작된 막노동일. LSG(기내식 배

달 회사) 코디네이터, FDX 우편물 분류

원, 아마존 드라이버, 아이스크림 공장 

QA, 아마존 창고 종업원 등 걸리는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FDX 첫 야근 8시간, 처음으로 저의 

사전에 ‘지옥’이란 단어를 첨가하게 

됩니다. 수천개의 우편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 올 때, 저는 동이 트는 문밖

을 수백 번 쳐다 보았습니다. 그 곳을 피

하여 간 곳이 덜레스 공항 인근의 한 아

마존 창고 BWI1. 처음에는 FDX에 비하

여 지상낙원같이 보였지만 그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랍게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BWI1에서 일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

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가

는 따뜻한 조크와 위트, 그리고 일에 대

한 책임감을 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보

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2021년 겨울, 워싱턴의 어

느 눈 덮인 산속에 갇히면서 ‘확신’

으로 굳어집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헛바퀴만을 돌리

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는 운전자

들 마다 모두 차에서 직접 내려 뭐 도와

줄 것 없느냐 하고, 인근 주택가 사시던 

한 할아버지는 일부러 길에 나와서 추

우니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습

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타인들에게 뭘 

더 도와주고 싶어 안달난 눈부시게 아

름다운 워싱턴 사람들.     

  저는 동문회 중창단에서 베이스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음치인 제가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려다 보니, 그 중

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보려는데, 그 공연 계획

을 안 저희집 아이 엄마가 큰 아이와 함

께 그 공연만은 반드시 보러가겠다고 

참가를 통보하고 맙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 중창단 선배님들께

서 전략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최대한 줄

여라. 모두 조용할 때 적막을 깨뜨릴 그 

소리만 잡아내면 돼.” 마침내 결전의 

날은 왔고 마의 시간 10분이 째깍 째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

롯하여 객석이 레디 상태에 들어갔습니

다. 박수칠 사람까지 다 섭외했으니 안

심하라고 독려하시던 지휘자 함은선(음

대 77) 선배님.  마침내 그 헬시간이 에

누리없이 찾아왔고 그 헬도 끝은 있었

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레와 같이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이제 5월도 왔고 워싱턴도 서서히 초

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포토맥 

강변 카페 44에 가서 와인 한 잔 시켜

놓고 그 조약돌을 제대로 빚어보려 합

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포토맥 강변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기고 7

정용운
농생대 81

수학박사 정용운의 좌충우돌 미국 정착기

포토맥 강변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고드름 추위’ 밀워키에서 탬파로 다시 유턴

동문회서 찾은 ‘인간다움’ … 내 삶의 활력소

내가 즐겨 찾는 포토맥 강변의 카페 44. 이곳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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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아메리카노의 
열량은 낮습니다.
  Q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A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이 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탄수화
물을 나쁘게 몰아붙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중에는 좋은 탄수화
물이 많이 있으며 식이섬유, 비타민, 미
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곡

물, 호박, 고구마 등은 
좋은 탄수화물이죠. 주
의할 점은 좋은 탄수
화물이라도 많이 먹으
면 살이 찝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인 설
탕, 밀가루, 백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허한 칼로리 술, 
술은 살이 안 찐다?
  A 아닙니다. 공허한 
칼로리라는 말에서 ‘
공허한’이 제로 칼로

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에는 탄수
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없죠. 다시 말해 술은 칼로리 덩
어리입니다. 
  웬만한 술 한병의 칼로리는 밥 한 공
기와 같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 보통 
기름진 안주들을 곁들이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Q 셀러리, 토마토, 곤약은 먹을수록 살
이 빠진다?
  A 식이섬유도 많고 물 함량도 많기 때

바른 식생활 통곡물 자연식의 기본이해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세포 하나하
나는 바로 나의 소우주이므로 나의 몸
은 60조의 소우주로 구성된 무한한 대
우주이다.
  니체는 몸의 위대성에 대해 “몸의 현
상은 사람의 의식, 정신, 사유, 의지보다 
상위체계다”라고 100년도 훨씬 전에 갈
파한 바 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
신이 깃든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진정한 진리인 것이다.
  내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억개가 
소멸되고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
는 하루에도 수없는 소멸과 탄생을 부
지불식간에 경험하면서, 산술적으로 10
개월이면 내 몸은 거의 모두 새롭게 바
뀌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셈이다. 새
로 태어나는 세포는 우리가 날마다 일
용하는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건강한 세
포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조화로운 자연
의 이치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
과 인성을 결정하며 내 삶을 이끄는 원
동력이다. 사람에게 조화로운 바른 음
식이 바로 통곡물 자연식이다. 통곡물 
자연식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통곡물
은 먹을 수 없는 
겉껍질만 도정
해 버리고 배아
(눈)와 겨는 최
대한 남긴 곡물
이다. 배아와 겨 
부분에 곡물의 생명영양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미나 흰 밀
가루 같은 당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시
중에서 판매하는 백미,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단지 밥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종류에 따라 왕겨만 벗긴 통

곡에서 10~30% 정도를 더 깎아낸 것이
다. 통곡물 구분상 쌀은 현미로 부르고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통’자
를 접두사로 붙여 부르기도 한다. 
  둘째,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조리한다. 우리에겐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우리 몸

에 조화로운 것
이 당연하다. 심
지어 우리 조상
들은 “백리 밖
의 물은 마시
지 말라”고 했
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
는 각종 식재료
는 영양분과 생

명력이 충만하며 값도 저렴하다. 또한 
GMO 식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셋째, 친환경, 유기농, 자연산 식자재
를 사용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

고 있다. 각종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으
로 오염되어 있는 관행 농산물은 “안 먹
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라는 적극적
인 인식을 가지자. 
  넷째, 통곡물과 채식 식재료 80% 이상, 
동물성 식재료 20% 이하로 조리한다. 
사람의 몸에 조화로운 음식은 곡·채식 
중심으로 동물성을 일정부분 곁들이는 
것이다. 치아의 구성, 소화기관의 구조
와 정서 등 생리적 조건이 그러하다.
  다섯째, 우리 전통밥상이 바탕이 되어
야 한다. 우리 전통 밥상은 다양한 발효
의 지혜와 음양오행의 기운을 담아 차
려 내는 완벽한 생명 살림 밥상이다.
  여섯째, 온 생명 전체식이다. 가능하
면 식재료의 잎, 줄기, 뿌리, 껍질까지 
전체를 먹는다. 멸치, 실치 등 작은 종
류의 생선도 이상적인 전체식이다. 채
소의 경우 땅의 풀과 바닷풀(해조류)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해당된다. 전체식
은 모든 생명요소를 가장 온전히 섭취
하는 자연식이다. 

<청미래유기농 대표>

  건강한 체중을 위해 많이 시도하는 방
법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음식
의 양, 종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 양을 조절해 칼로리 섭취
량을 관리합니다. 직접적으로 먹는 양
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음식별 칼로리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
습니다. 
  둘째,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거나 식사 
패턴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섭취하
는 저탄고지, 지중해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식사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는 하루 먹고 하루는 굶는 간헐적 단식
이 있습니다. 이는 섭취시간을 통제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실천하기 어렵
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이 파생되어 나
왔습니다. 
  이렇듯, 다이어트의 종류는 다양하고 
다이어트와 관련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헷
갈렸던 다이어트 정보를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원혁태 교수와 내분비대사
내과 조영민 교수의 Q&A 형식으로 명
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Q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A 아닙니다. 간혹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

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가
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엽록소가 있으면 식
물처럼 광합성을 해서 살이 찔 수 있습
니다. 둘째, 물속에 플랑크톤이 많으면 
물고기처럼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지
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을 먹고 살
이 찔 수 없습니다.
  Q 살을 빼려면 하루에 물 2L이상 마셔
야 한다?
  A 아닙니다. 물론 식
사 전에 물 한잔을 마
시면 많이 못 드실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큰 도움
은 되지 않습니다. 다
만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
인 변비를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Q 살 빼려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A 다이어트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
니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살이 찐
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
면 결국 살이 찌겠죠.
  Q 아메리카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높지 않습니
다. 5kcal 정도 되고요. 봉지커피는 대략 
50 kca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페라테, 
캐러멀 라테 등은 보통 150~200kcal 정

문에 살이 크게 안 찝니다. 100g을 기
준으로 오이는 9kcal, 셀러리는 12kcal, 
토마토는 20kcal, 곤약은 10kcal입니다. 
밥의 열량은 150kcal 정도로 이와 비교
했을 때 오이, 셀러리, 토마토, 곤약의 
칼로리 밀도는 낮습니다.
  Q 매운 음식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더워져서 지
방을 태운다, 살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
는 것 같은데 특별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Q 비만치료의 또 다른 방법은 약물요
법입니다. 약물요법을 위한 조건이 필요
한가요?
  A 약물복용을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
니다. 체질량지수(BMI) 30을 넘거나 식
이요법을 해도 BMI가 27 이상이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
는 사람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
품입니다. 일부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Q 약물요법을 하면 식이요법을 중단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약물요법만 하게 되면 살 빠지는 효과
가 감소합니다. 약물요법을 통해 많으
면 5kg을 뺄 수도 있죠. 하지만 약을 먹
었으니 마음대로 먹자고 생각해서 살이 
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약
을 드셔야 합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가 알려주는 다이어트의 정답

술은 칼로리 덩어리, 탄수화물을 적 취급하면 안돼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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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건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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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조장님들
의 진행 아래 한
시간 반 동안 2
차례의 테이블 
셔플링이 진행
되었는데, 이를 
통해 처음 모임
에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
은 인연을 만들
어 갈 수 있었습
니다. 
  수고해 주신 조
장님들과, 또 선
발대로 도착해
서 숯불을 준비
하고 모임 내내 
맛있는 고기를 
공급해주신 바
베큐팀 동문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
금 감사의 말씀
을 전합니다.
  관악회 가입 커

트라인에 걸려 문닫고 들어와서 평균연
령을 확 높여버렸다는 김필석(화학교
육 91) 동문은 “2008년부터 보스턴에 살
며 하버드 포닥, Wyss 연구소 연구원, 벤
처 창업, DOE 산하 ARPA-E Agency의 
Program Director를 맡는 등 다양한 모
임을 경험했지만 동문회는 오래전 딱 한

행사경비는 전액 동창회 부담

봄 가을 두차례 가족동반 모임

  참 길었습니다. 보스턴의 지난 겨울은, 
끝없이 변신하며 여전히 우리 사이를 멀
게 만들려는 코비드와 공존해야 했기에 
더욱 길고 답답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
든 것들을 담담히 이겨내고자 하는 동문
들의 마음이 모인 덕분인지, 지난 4월 23
일(토) 보스턴 근교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에서 제 2회  관악회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따스하
고 청명한 봄 날씨 가운데 성황리에 개
최되었습니다. 
  작년 9월 70여 명이 참석한 1회 모임보
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
두가 풍성한 한식 케이터링과 메인 요리
인 숯불 바베큐 식사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학사·석사·박사 졸업
생으로 구성된 차세대 청년 모임인 관악
회는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소속 동
호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구성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특
성 상 참가비 없이 전액 동창회의 후원
금으로 바베큐 야유회를 주최해 큰 호응
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가족과 친지들도 함
께 초대해 아늑하고 포근한 휴식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유학생과 주재원을 중심
으로 상당히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도 ‘서울대는 역시 
동창회 모임의 질도 최고’라는 타대학 
동문들의 부러움 섞인 평가가 널리 회자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동의서
를 요청드렸음에도 전원 기꺼이 수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
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
립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식

사 후 참석자들
을 무작위로 8
개 조에 배정해 
처음 만난 동문
들과도 자연스
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는데, 이를 통
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연령대
를 가진 동문들
간에 활발한 교
류가 이루어졌
습니다. 
  이날 ▲MIT 박
사과정 주미송(
재료13) ▲Asi-
mov Mamma-
lian Synthetic 
Biologist 정해원
(생명02) ▲MIT 
화학공학과 박
사후연구원 김
현아(재료 13) 
▲노바티스 제
약 연구원 강병

학(수의 01) ▲하버드 의대 면역학과 박
사후연구원 홍유진(생명12) ▲터프츠대 
경제학과 교수 백채원(경제 09) ▲MIT 
생명과학과 박사후연구원 장연지(생명 
04) ▲하버드 의대 시스템생물학과 인
스트럭터 오승은(물리 99) 동문 등 8분
의 다양한 연령대와 전문분야에 속한 훌

번 참석했었다”며 “사노피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번 관악회 모
임에 참석해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누며 에
너지, 기후변화 관련한 주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
다”는 소감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은 
바디방가 빠뚜(재료 11) 동문입니다. 석
사 졸업 후 도미해 보스턴의 Thermo 
Fisher, Labcorp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콩
고 출신의 아프리카인 동문으로 이번 바
베큐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관악회의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인덱스를 확 올려 주셨습니다. 
  또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김유경 회장
님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주셔서 젊은 
동문들과 폭넓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15년만에 
다시 만난 고교 동창들끼리의 수다, 품에 
안긴 갓난 아기 및 공원 놀이터를 접수한 
2세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채롭게 어우러
지며 공원 잔디밭을 수놓았습니다. 
  바쁜 동문들의 일상을 고려해 3시간 미
만으로 진행된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91
학번부터 19학번까지 모두가 함께 이야
기 꽃을 피우며 30년의 격차를 포용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이뤄낸 값진 시간이
었습니다.
  관악회는 매년 2차례 가족 동반 야유회
를 공식적인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차기 행사는 9월 경 있을 예정입니다. 각
자가 작은 용기를 내어 참여해주실 때, 
바쁘고 치열하며 외롭기 쉬운 미국 생활
을 동문애로 따스하게 채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관악회와 동문회의 앞
날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할때 ‘가치’ 있
습니다.

  취재=신진우(농생대 04·관악회장)

뉴잉글랜드 관악회 야유회

“모두 ‘같이’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바디방가 빠뚜 비롯해 100여 동문 참석 ‘성황’

푸짐한 한식 케이터링 덕분에 모임이 시종 화기애애하
게 진행됐다. 이날 경비는 전액 동창회가 부담했다.

  관악회(또는 관악클럽)는 대체로 90년대 이후 관악캠퍼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문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1950~1980년대 학번이 주를 이루는 

기존 동창회의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관악회가 앞으로 동창회의 대

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동창회에선 대부분 관악회가 결성돼 있다. 젊은 세대

여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탓에 일부 동창회에선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보

조해 주거나 아니면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

경·음대 72)는 후자의 경우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희(인문대 73) 동문

이 뉴잉글랜드 관악회 회장의 행사 후기를 회보에 실어 많은 동문들과 공유하

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 편집자.

지난 4월 23일 관악회가 주관한 바베큐 파티에는 100여 동문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다음 바베큐 모임은 9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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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한 여성 
동문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족같이 
아늑하고 훈훈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
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문 챔피언은 고
민석(농대) 동문, 여자 부문에서는 Mrs. 
서치원이 우수상, 그밖에 남자 장타상은 
장준(문리대), 여자 장타상은 Mrs. 장준
이 영예를 차지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문리대 
75)가 올해 처음 주관한 골프 토너먼트
가 지난 4월 30일 로스세라노스 컨트리 
클럽에서 100여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너먼트는 노명호·이경희·이영
일·김상찬·박정모·박인희 동문을 비롯
해 권봉성·주진희·김홍묵·김희경·한
효동·성주경·양수진·이기준·김병
연 등 많은 동문들이 홀 스폰서를 자청해  

뉴욕 동창회 첫 대면 모임

80년대 학번 뭉쳤다 …  ‘86 세대’ 발족

  뉴욕 동창회(회장 금영천·약대 71)
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졌다.
  지난 4월 19일 뉴저지주 가연에서 열
린 이사·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6
월 24일 남가주에서 개막하는 미주 동
창회 평의원 회의 참가 및 포상 동문들
과 관련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무순).
  ▲정해민(법대, 상임고문) ▲홍종만
(공대, 골든클럽 회장) ▲성기로(약대, 
이사장) ▲손갑수(약대회장) ▲오순문
(사범대, 감사) ▲송웅길(대학원회장) 
▲조상근(법대, 장학위원장) ▲금영천
(약대, 동창회장) ▲연영제(공대 회장) 

▲손대홍(미대 회장) ▲임창우(사회대 
회장) ▲김병순(사회대, 사무총장).
  한편 이날 ‘86세대’(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 출생 동문 모임) 발족을 위한 준
비 모임이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금
영천 동창회장은 “앞으로 어떠한 작은 
단과대 모임이나 작은 동아리 모임이라
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큰 박
수를 받았다.
  이날 모인 ‘86세대’는 다음과 같다(무
순).
  ▲김기택(수의대 81) ▲고은영(자연
대 81) ▲이창길(자연대 85) ▲최윤(약
대 81) ▲강병승(축산 86) ▲김병순(사
회대 82) ▲허유선(생과대 83).

  취재=허유선(생과대 83)

Dr. 이덕숭의 유머 코너

과민성 장 증후군
  레지던트 두 명이 점심을 먹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남
자가 안짱다리에 두 팔을 뒤틀고 고
개를 기묘하게 꼬면서 걸어왔다. 얼
굴은 푸르스름 하면서 진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레지던트 1: 안됐어. 뇌성 마비로
군.
  레지던트 2: 천만에. 편두통성 간
질이야. 
  잠시후 두 사람 옆에 멈춘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하는 말.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챔피언에 고민석… 100여명 참가 ‘성황’

  “저~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
까?”

농구 코치
  심리학 교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강
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분 동안 미친듯이 화를 
내며 고함을 치다가 자리에 앉아서 울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
게 진단하겠습니까?”
  그러자 뒤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조
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농구 코치 입니다.”       (의대 54)

  뉴욕 한인사회에서 
‘컴퓨터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양인회
(농대 58) 동문이 지
난 4월 17일 타계했
다. 향년 82세.
  4월 20일 플러싱의 
제일장의사에서 열
린 장례예배에는 150
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
막 길을 배웅했다.
  양 동문은 지난 20여 년 뉴욕지
부 동창회의 IT위원장으로 봉사하
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
다. 미주동창회보 제작은 물론 ‘뉴
욕에서 만나요’ 카페를 운영하며 
동창회와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고인은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 강사로 수고하며 동문들
과 뉴욕거주 한인들을 위해 컴퓨
터 기술 전파에 남다른 열정을 보
였다. 
  양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일본
시험기기 제작사 ‘쉬마스’에 농업
기기 담당으로 취업한 것이 계기
가 돼 컴퓨터를 익히게 됐다. 60
년대만 해도 ‘쉬마스’는 첨단기업
이었다. 대학과 농업진흥청 실험

실에 이 회사 제품
이 납품되면서 컴퓨
터를 비롯한 각종 첨
단기기에 눈이 뜨이
게 됐다고 한다.
  고인은 지난해 3월 
말기암 판정을 받자 
“제가 몸 하나 관
리를 못한 점 여러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올려 동
문들을 숙연하게 만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 동안 
운영해 온 ‘뉴욕에서 만나요’ 카페
의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못내 
아쉬워했다.
  양 동문은 “긴 세월, 하루도 몇 
차례씩 들러 정력을 쏟던 카페를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 운영해주
신다면 눈 감기가 훨씬 부드러울 
것 같다”고 말해 주위를 울컥하게 
했다. 양 동문은 “카페지기가 되면 
자연히 컴퓨터를 배우게 된다”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는 실력은 카페를 운영
하면서 터득한 것”이라고 말하기
도 했다.
  한편 양 동문은 부인 양선심 여
사와의 사이에 양필경, 양보경씨 
두 아들이 있다.

명복을 빕니다

‘컴퓨터 전도사’ 양인회 동문 타계

‘뉴욕에서 만나요’ 소통의 장 마련

  인생은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 단
막극입니다. 누구나 단 한번의 리
허설도 없이 엄숙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오릅니다. 인생이란 무
대에서 반듯이 알아야 할 것이 하
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나 자신에
게 맡겨진 ‘배역’이 무엇인가 하
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
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
라. 민족의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관악의 후예답게, 당신께서는 일
찌기 정보화 시대의 개막을 예견
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동창회에 
IT 시스템 구축과 교육에 앞장을 

서시며, 20여 년 동안 동문들을 위
한 컴퓨터 교실을 열어 강의를 했
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무대에서 당신
의 배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름
답게 연출한 우리 모두의 잊지 못
할 동문이며 친구입니다.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
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
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
라” 라고 시인이 노래했듯이 당
신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에서 서울대 동문들과 함께 했던 
반세기의 소풍이 아름다웠더라”
고 노래하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못다한 꿈
을 그곳에서 ‘서울대 천국 컴퓨터 
클래스’를 통해 새롭게 펼치십시
오. 지금은 안타깝지만 당신을 보
내드릴 시간입니다. 슬픔과 고통
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영
면을 누리십시오.

신응남
제 15대 미주 동창회장

 양인회 동문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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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이사 코너

이강홍(상대 60) 동문

“이익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책무”

  가방 제조업은 지난 70년대 한

국 수출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톡

톡히 해낸 대표적인 업종이었다. 

산업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서 해외시장에 눈

을 돌리기 시작해 

수출산업으로 자

리를 잡은 것이다.

  이강홍(상대 60·

크로바상사 회장) 

동문은 연간 1,000

만 달러 이상의 수

출실적을 쌓으면

서 가방 제조업에 

관한 한 파이어니

어로 꼽힌다. 전세

계 유명 브랜드인 

샘소나이트 가방기업을 운영하며 

한국의 산업발전에 헌신해 왔다.

  80년대 초에는 상공부로부터 북

미무역진흥단장으로 위촉돼 LA

는 물론 시카고, 뉴욕, 캐나다의 밴

쿠버와 몬트리얼 등지에서 교역전

시회를 개최해 미주 수출시장개척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

가를 받는다.

  2년 전엔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해 부의 사회 환원

에도 힘쓰고 있다. 

이 동문은 “사업차 

많은 나라를 다니

면서 우리나라처

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양성

이 중요하다는 사

실을 절감했다”

며 “국가 산업발전

에 근간이 되는 교

육에 이익을 나누

고 베푸는 것은 선

배로서 당연한 도

리”라고 기부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동문은 최근 미주 동창회 종

신이사에도 가입, 동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

문은 하와이에서 21년째 살고 있

다.

화회관이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각각 소개
했다. 두 단체는 동창회와는 별개 기관
이지만 동창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어 서울대 동문들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승주 동창회장은 인삿말에서 올해는 
기존 동아리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한
편 낚시 동호회 등 새 동아리의 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90세 이상 
선배 동문들을 격려하는 이벤트. 송재현
(의대 46), 문병훈(사대 47), 김성범(상대 
50) 동문에게 서울대 로고가 인쇄된 주
석 맥주컵을 증정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올해 새로 선출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무순).
  ▲김사직(상대) ▲이경미(미대) ▲신순
천(대학원) ▲송재현(의대) ▲김영준(문
리대) ▲안인숙(간호대)

  취재=이준수(공대 76)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승주·간호대 
69)가 지난 3월 2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이사회를 대면모임으
로 열었다.
  회의에 앞서 노윤진 박사(음대 03)가 
이소정 교수(음대 86)의 피아노 반주로 
첼로를 연주, 큰 박수를 받았다.
  모두 42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모
임에서는 예산안 통과에 이어 한경진(상
대 59) 동문의 장학기금 현황 보고가 있
었다. 
  이외에도 관악클럽(회장 김동엽·사대 
86)과 골든클럽(회장 윤봉수·간호대 
69) 등 동창회 산하기관과 각 동아리 리
더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문화회와 한인문화회관도 올해 시
행될 프로젝트를 발표,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희(의대 69) 동문은 세종
문화회, 김윤태(의대 63) 동문은 한인문

시카고 동창회 첫 대면 이사회

90대 선배들에 서울대 로고 컵 증정
동아리 모임 활성화… 낚시 동호회 결성

것은 물론 스패니시를 공부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크다. 북 
클럽을 통해 경제공부를 하면서 소양도 
넓히고 꿈도 키워보려 한다.”
  ▲조연아 동문: “목요일 저녁마다 좋
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즐겁다. 무엇
보다 (텍사스) 댈
라스에서 유배생
활(?)을 하는 저
희에게 유일한 
소셜이다.
  ▲이원선 동
문: “중학교 시
절 이후 가장 재
밌는 모임이다. 
동문들에 강추한
다.”

  ▲봉윤식 동문: “애 셋 키우느라 정신
없는 저희 부부가 함께 하는 유일한 활
동이다.”
  ▲황찬주 동문: “요즘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스와재가 있어 위안
이 많이 된다.” 

  ‘스와재’는 2년째 매주 목요일 저녁 
스페인어 공부와 재테크, 독서토론을 진
행하고 있는 시카고 동창회의 젊은세대
를 위한 동아리 모임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모임이 줄어들면
서 동문 부부들이 스와재의 줌 화상모임
을 통해 쌓인 이
야기를 나누고 
담소하는 시간
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카타
르에서 온 86학
번 이원선 동문, 
인디애나폴리스
에서 온라인으
로 조인한 82학
번 신범식 동문 
등이 합류해 인
기를 더해가고 있다. 4월부터는 ‘Buy-
ing Your First Home’이란 책을 갖고 
내집 마련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스와재 회원들의 소감을 소개한다.
  ▲신택수 동문: “스와재를 하면서 선
후배 가족간에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소통창구 ‘스와재’

스페인어·재테크 배우며 정보교환

남가주 미대 동문전 및 옥션

5월 31일까지 S갤러리 

남가주 미대 동문들의 작품 전시 및 판
매 옥션이 지난 5월 14일 LA 한인타운 
인근의 S-갤러리에서 열렸다.
  남가주 미대 동문회(회장 한석란)이 주
관하는 전시회를 겸한 옥션은 올해로 6
회째를 맞았다. 출품작은 40여 점에 이
른다.
  이날 판매된 작품들은 탁상 달력으로 
제작돼 연말 동문들에게 제공된다.
  한 회장은 “옥션 목적은 좋은 가격으

로 작품 소장 기회를 제공하는것”이라며 
“판매 수익금은 사회와 모교에 환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시 및 옥션에 참가한 동문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무순).
  ▲성수환 ▲심영자 ▲서동현 ▲신정연 
▲신혜자 ▲백혜란 ▲현혜명 ▲박영구 
▲강영일 ▲장원경 ▲한석란 ▲김경애 
▲이명규 ▲김구자 ▲오성주 ▲황영애
  한편 전시회는 5월 31일까지 S-갤러
리(5151  Romaine St., Los Angeles)에
서 열린다.

연말 탁상달력 제작

지난 3월 2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가 2년만에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졌다.

젊은 세대의 소통창구인 ‘스와재’ 모임. 타주에서도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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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cientist로서 다른 연구원들과 

특히 칼텍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주중, 주말없이 실험실에서 밤 늦게까

지 연구에 몰두하며 2년만에 연구책임

자(Task Manager)로 승진하였으니 지

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었다. 

  칼텍에서 5년여의 연구경험을 쌓은 후 

한국과 미국 대학교의 교수직도 고려했

지만 결국 전에 잡오퍼를 받았던 보잉연

구소의 거듭된 권유로 이직을 결심했다. 

이때만해도 앞으로 30년을 보잉에서 근

무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다. 

  보잉에 입사한 90년대 초반에 상업용 

비행기로는 ‘보잉 777’에 최초로 도입된 

광통신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광통

신 송신기.수신기 (Fiber Optic Trans-

mitter/Receiver.Tx/Rx) 개발팀에 합류

해 보잉팀이 2년만에 세계 최고 성능의 

부품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

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져 통신분야에

서도 항공기의 지상, 공중통신은 물론 군

용 무선통신, 위성통신, 이동통신, 항공

무선 인터넷 등 통신과 네트워킹에 관련

한 기술개발에 전념했다.

  여기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20여개

의 국방부 연구프로젝트도 수행했는데, 

미래전의 성패를 좌우할 조기경보기

(AWACS)는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

인기 (UxV; UGV, UAV, UUV등), 드론

(Drone), 무인전투기(UCAS) 등 미래전

투시스템의 통신과 네트워킹 개발에 관

련되기 때문이다. 

  보잉사의 연구개발(R&D)의 핵심인 보

잉기술연구소는 주로 5~10 년 앞을 내

다보는 선행기술과 10년 이후 장기적인 

신기술 창출 연구를 주도하는 곳이며 현

재 나는 기술임원으로 Senior Technical 

Fellow직책을 맡고 있다. 보잉에서 연구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장래 희망은 법

관이었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

겠다는 그런 거창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

었다. 어릴 때부터 부친께서 사다주시는 

책들, 주로 동화와 위인전 단편 문학전집

을 위주로 독서를 했고, 커서는 특히 문

화 역사 철학 그리고 인물 평전을 중심으

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

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 1 학년에서 2 

학년으로 진급할 때 문과(인문계)와 

이과(자연계)로 구분하던 때였다. 

인문계이었던 내가 이공계 대학으

로 진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아홉 남매중

에서 아버님에 버금가는 권위와 위

엄을 가지셨던 큰형님의 충고와 권

유 때문이었다. 

  문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큰형님은 내가 공과대학에 진학하

기를 원하셨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

하고 확실했다. 60년대 말 국가발전

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인재는 다름

아닌 바로 과학기술자들이라고 말

씀하셨다. 판결문 하나도 법과 신념

에따라 독립적으로 쓰지 못할지 모

르는 어려운 정치상황에 있는 법관보다

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정치학과’ 큰 형님의 혜안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돌아보

더라도 오늘날 지구촌 국력의 척도가 된 

과학기술력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

도를 볼 때, 그리고 아직도 국격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형님의 미래를 보는 

혜안과 선견지명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일찍 작고하신 형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

음과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온다. 

  공릉동 캠퍼스로 통학을 하며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마

치고 학업을 계속하기위해 대학원에 진

학,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했던 공대기

숙사 생활이후로 졸업, 군복무와 유학으

로 계속 연결되어 결국은 그때 이미 본가

로부터 독립한 셈이 되었다. 

  40년 인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도 이때 

만났다. 대학원 재학시 학부 후배 (현재 

서울공대 교수) 소개로 만났고 마침 모

교 전기공학과 20년 선배님이신 장인 어

른이 은사이신 우리 교수님을 통해 적극

적인 압력(?)을 넣어서 만난지 1년여만

에 결혼하게 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 3월 진해 해군통

제부내의 사관후보생 교육대에 입소했

다. 그렇게 시작된 18주라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마치 18년같은) 기나긴 세

월의 교육을 받고 해군장교로 임관한다. 

  이때 고난의 훈련 기간을 통해 나는 해

군장교로서 명예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이는 한 평생 내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임관후 다시 4주간의 초계함 선

상에서 해상실습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해군사관학교 공학교수로 부임

할 수 있었다. 

  군 복무가 끝날 무렵 대한전기협회 박

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미국학

교와 유학 수속과정에서 수신인 주소가 

진해(Chinhae)로 쓰여진 우편물(입학허

가서)이 엉뚱하게 중국(China)을 경유, 

몇 달씩 늦게 배달되기도 해 무척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다. 

  나는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에서 광통신소자 및 시스템 분

야를 전공했다. 당시 연구조교 월급으로 

$1,000을 받았다. 학생 아파트 월세는 3

베드룸 기준 $170에 불과해 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칼텍 JPL 연구책임자

  박사학위를 마친 80년대중반 미국 경

기가 안좋아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직장

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내 경우는 

두 분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칼

텍 제트추진연구소(JPL), 보잉기술연구

소, EG&G Reticon 회사 등 여러곳에서 

동시에 잡오퍼를 받는 행운으로 학교동

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많은 고민

끝에 JPL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캘리

포니아로 이주하였다.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분야로는 최고직급이고 보잉에서 근무

하는 수 만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평생 꿈

꾸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보지 못

한 길을 걷고있는 셋째형집 조카가 모교 

법대를 졸업하는 즈음에 사법고시를 준

비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공대 선배에게 

푸념을 했던 모양이다. 공대 선배왈, “너

희 법대생들은 한번만 고생하면 평생을 

비교적 쉽게 살지 않냐? 그러나 우

리 공대생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속

도에 맞추느라 평생동안 공부를 해

야하는데 누가 더 힘드냐?” 라고 타

이르며 용기를 붇돋아줬다는 얘기

를 들었다.

  사실 내가 겪은 ‘진정한’ 과학기술

자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었다. 그것을 알기때문에 나는 젊은 

후배 과학기술자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며 격려하곤 한

다. “과학기술자로서의 길을 일생의 

진로로 선택하려 한다면, 일생동안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겠다고 자신에게 약

속을 해야한다.”

  자기계발 중요

  어쨌든 그 선배의 덕분인지 몰라도 조

카는 이듬 해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해 

일간 신문에 이름을 날렸다. 미국에서 이

런 조카의 소식을 뒤늦게 들으며 한없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가보지 못한 

길을 생각하며 많이 부러워 하기도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

는가? 

  이제 반세기에 이르는 나의 공학 인생

을 마무리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지금

부터라도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위해 차

분히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다. 은퇴를 하

게되면 그동안 모아놓은 좋아하는 책들

과 벗을 삼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라도 

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재훈 박사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플로리다대학 공학박사

  칼텍 JPL 선임연구원

  보잉기술연구소 기술임원 

  워싱턴대학 겸임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Life Sen-

ior Member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39대 

회장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10, 11, 12

대 이사장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조기경보기는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드론 등 무인기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군사기술관련 강연을 하고 있는 김재훈 박사. 원래 법
관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큰 형님의 권유로 공대로 진로를 바꿨다.

김재훈(공대 72) 보잉기술연구소 Senior Technical Fellow

“가보지 않은 길을 생각하며 공학과 함께 한 반세기”

당초 꿈은 법관 … 큰 형님의 충고와 권유로 진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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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글 많아 
설교자료로도 활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

는 동문입니다. 매달 동창회보를 보내주

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설교 자료로 사

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유익한 글이 많

습니다.

최혁(뉴저지·음대 72)

평의원 회의에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 인터넷으로 호텔예약을 마쳤습니

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머무를 예정

입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그리운 벗들을 만날 수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박평일(버지니아·농생대 68·종신이사)

더욱 활발한 동창회 되었으면

  안녕하세요. 이메일 주셔서 고맙습니

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

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해지는 동창

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진(LA·음대 99)

개선된 장학생 선발로 
한인사회 기여했으면

  미주 동창회의 장학생 선발대회에 훌

륭한 대학생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최종 

선발에 심사숙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

다.  그런데 UCLA 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명도 뽑히지 못해 지역별 고

려가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된 장학생 선발제도로 서울

대 동창회가 미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

하기 바랍니다.

전원일(샌디에고·의대 77)

대통령과 동창회장을 
나란히 실어 ‘의아’

 4월호 2면에 실린 김종섭 신임 총동창

회장 관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동문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동창회장을 어떻게 똑같은 비

중으로 다뤘는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습

니다. 지나치게 동창회장을 키우는 것 같

아 좀 당황했습니다.

마이클 리(LA·문리대 62)

많이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회보가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

다. 읽을 거리도 많아졌고요. 편집과 인쇄 

모두 달라진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박상원(음대 69·전 뉴욕 동창회장)

발행인에게

  미주동창회에서 우크라이나 돕기 모

금을 시작한지 2개월, 많은 동문들이 십

시일반 보내온 성금이 1만 달러를 넘어

서더니 어느날 3,000 달러 수표가 도착

했다. 아무런 사연도 없이 우크라이나 

성금으로만 적혀 있었다. 학번도 없고, 

기부자 이름도 수표 위에 적힌 부부 이

름이 전부였다. 

  성금 접수자는 동창회 명부와 인터넷

을 뒤지며 ‘서성범’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오지가 않았다. 성금접수자가 신원확

인에 고생을 한 이유는 기부자가  ‘서성

범’이 아닌 부인 ‘서진’이었기 때문.  서

진 - 간호대(56학번) 동문. 결혼전 이름

은 홍진이다. 

  서진 동문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기

부를 했다. 주변에 알리지를 않는다. 모

교 서울대에도 틈틈이, 소리없이 기부

한 액수가 무려 20만 달러에 육박한다. 

  “학교에서 온 전화를 남편이 받고 놀

랐어요. 남편한테는 내가 얘기하지 않

았거든요. 얘기 안했다고 서운해 하더

라구요. 가끔 그렇게 남편몰래 일을 저

질러요.” 서진 동문이 모교에 기부했을 

‘간호대 기부천사’ 서진 동문

우크라이나에 선뜻 3천 달러 성금 

때 웃으며 한 말이다. 

  서진 동문은 간호대 졸업후 미군 간

호장교로 입대했다. 미군야전병원 

M.A.S.H. 에서 7년간 근무했다. 하와이

의 미군 육군병원에서도 근무했다. 그

후 1973년 미국에 정착했다.

  “나이 들면서 재산을 어떻게 좋은 일

에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모교에서 선한인재 장학금 모금을 한

다는 브로셔를 봤어요. 저소득층 인재

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이어서 보자마

자 이거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고요.”

  여러 곳에 기부할 곳들이 있겠지만 후

배들, 특히 가난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

다는 것이 모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에 10만 

달러 첫 수표를 써냈다. 평생 열심히 살

아오며 모은 돈,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힘들게 꾸려 온 재산이다. 그후로도 3차

례 모교에 기부금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성금도 마찬가지였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

다.” 성금을 어디로 보낼까 망서리는 중

에 미주 동창회의 우크라이나 캠페인을 

알게 됐다. 망서리지 않고 미주 동창회

로 수표를 써서 보냈다. “가난했던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서진 동문은1남 2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현재 로스엔젤레스 남쪽 어

바인에 거주하고 있다.

  취재=김인종(농생대 74)

‘한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

이흥우·배정희 동문 결혼 60주년

  뉴저지에 살고 있는 이흥우(공대 

50)·배정희(사대 54) 동문 부부가 결

혼 60주년, 곧 ‘다이아몬드 

혼식(diamond jubi-

lee)’을 맞는다. 

  1962년 배 동문

이 고등학교 교사 

시절, 함께 근무했

던 수학선생이 대

학 후배를 소개해 

만나 부부의 연을 맺

었다.

  배 동문은 “어디를 가도 학

생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때마다 슬쩍 

자리를 피하면 남편은 내가 다시 나타

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냥 기다려 줬

다”며 연애할 때의 짜릿했지만 안타까

웠던 순간을 되돌아 봤다.

  배 동문은 “60년 전의 기다림이 몸에 

배어있는지 남편은 지금도 잘 기다려주

는 나의 운전기사”라며 고마

워했다.

  부부의 60년 결혼생

활의 비결은 뭘까. 

“내 인생의 좌우

명이 있어요.

 ‘한 번 친구는 끝

까지 친구’라는 거

예요.” 다투지 않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가능한 한 양보를 하면서 우정을 유

지하는 거야 말로 부부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이 된다”며 또 한

번 프렌드십을 강조했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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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이희범 회장 임기 2년 퇴임 소감

“총동창회 안정화 가장 큰 보람” 0505관악경제인회 출범

이부섭 동문 초대 회장 맡아0404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독일의 힘 정치 리더십에서 나온다”

제24회 관악대상 

이순재·김인중·박용호·이미경 동문0606

초박빙 승부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

부’가 출범한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춘래

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대한민국이 진짜 봄

을 맞고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레이

트 리셋(Great Reset)’을 해야 한다. 세계경제포

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저서를 통해 “다가

오는 도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위대한 리셋’을 역설했

다. ‘한국병(病)’을 도려내는 대수술은 근본 다지

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의 세 기둥을 바

로 세워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을 통한 

국민 통합과 협치이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흔들리는 헌법가치

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첫 시험대는 총리 및 장

관 인사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각

부 통할권’을 규정했다. 이어 헌법 87조에는 ‘국

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1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3항) 등의 규정이 있다. 헌

법에 규정된 총리 권한이 실제로 보장됐다면 ‘제

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책임 총리’ 규정을 제대

로 실천해온 정부는 없었다. 대부분 대통령은 총

리를 불러 종이에 적힌 장관 명단을 읽어준 뒤 동

의를 받아내는 요식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다만 

총리를 두 번 지낸 고 건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말

기에 총리 제의를 받고 ‘장관 해임 제청권’을 달라

고 요구했다. ‘고건 회고록’에 따르면 고 전 총리

는 1997년 3월 김 전 대통령과의 개각 협의 과정에

서 안우만 법무부 장관 등 2명의 장관 교체를 관철

시켰다. 2003년 7월 노무현 정부가 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임명할 때 고 전 총리는 이례적으로 국무

위원 제청을 서면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DJP 공

동정부에서 김종필 총리가 일정 지분에 대해 실

질적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고 전 총리

만큼 내각 인선에 관여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헌법 조항은 참으로 

많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만 제

대로 지켜도 여야의 선심 예산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전문과 130조, 부칙으

로 구성된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헌법을 자

주 읽고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인터체

인지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헌법 제87조를 아시나요

관악춘추

김광덕

정치82-86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본지 논설위원

최재형·조은희·정우택 국회의원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법학79-83·

사진) 동문이 당선됐다.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

선에서 윤 동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1639

만4815표, 48.56%의 득표율을 얻었다. 고 김영삼

(철학47-51) 제14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모교 

출신 대통령이다. 

1960년 서울에서 출생한 윤 동문은 충암고 졸업 

후 모교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 대

검찰청 중수부 1·2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수원

지검 여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며 2021년 사임 

후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

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12년 모교 경영전문대

학원에서 경영전문석사(EMBA)를 받았다. 대통

령 임기는 오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다.  

대선과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는 △서울 종로구에서 최재형(법학75-79) 전 감

사원장 △서울 서초구갑에서 조은희(대학원84-

87)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정

우택(행대원77-79) 전 충북도지사가 당선됐다. 

세 동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

에 처음 출근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을 발

표하고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

장에 안철수(의학80-86)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

장에 권영세(법학77-81)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기획위원장에 원희룡(공법82-89) 전 제주도지사

를 임명했다.   박수진 기자

곽수근·김영갑 감사 연임

회장예비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종섭(사회사업

66-70·사진) 스페코·삼익악기 그룹 회장이 만장

일치로 제29대 본회 회장 후보에 추대됐다.

2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 제29

대 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이장무(기계공학63-67) 위원장, 

왕규창(의학73-79)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용현(법

학71-78)·강태웅(동양사91-97)·권혁한(보대원75-

77)·김연명(환대원85-87)·김인규(정치69-73)·문

대원(경영71-75)·민희경(기악77-82)·변주선(영

어교육60-64)·서병륜(농공69-73)·안창영(치의

학72-78)·이선진(농가정69-73)·이승훈(건축70-

74)·이왕준(의학83-92)·이윤경(간호65-69)·이

진로(신문81-85)·최금락(무역76-80)·최홍규(교

대원65-67)·한성희(치의학79-85)·허 영(간호70-

74)·홍형옥(가정관리69-73)·황인경(식품영양70-

74) 위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인규 위원은 “김종섭 후보가 그간 활동이 없

던 문리대동창회를 복원해 동창회장을 맡아 4·19

민주평화상을 제정하는 등 훌륭한 일을 해냈다”

고 평했고, 최금락 위원도 “김 후보가 동창회와 학

교를 위해 애쓰신 일들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

회에서 다른 후보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면 새로

운 회장 후보로 모시자”고 말했다. 변주선 위원은 

“김 후보가 이희범 회장의 여러 사업을 승계, 발전

시키겠다고 하

니 잘하실 거

라 확신이 든

다”고 말했다. 

감사 후보로

는 3명의 후보

중, 현 28대 회

장단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곽수근(경영73-77) 

모교 경영대·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영갑

(법학74-78) 서광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표결을 거

쳐 추대됐다. 3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후보

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인

준을 거치면,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마무리 짓

게 된다. 임기는 4월 1일부터다.  나경태 기자

서병륜(농공69-73 본회 

부회장·사진) 로지스올그룹 

회장이 3월 4일 본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서 동문은 최

근 동창회의 안정화 과정과 

관악경제인회 설립을 지켜

보면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물류 전문가인 서 동문은 국내에 팰릿

(pallet)을 도입해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이

끌었다. 한국물류연구원을 세우고 팰릿 시스

템을 국내에 도입, 한국파렛트풀, 한국로지스

풀 등을 산하에 둔 물류전문그룹 로지스올을 

일궜다. 모교에 농업생명과학교육 및 연구센

터 건립기금 1억원 등 총 2억원을 쾌척했으며, 

농생대 동창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관악

경제인회 회원인 서 동문은 앞으로도 관악회

와 관악경제인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월 25일에는 김정근(기계공학60-65) 코리

아써키트 고문이 본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

어 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윤석열, 모교 출신 두 번째 대통령 김종섭, 29대 총동창회장 후보 추대

서병륜 동문 1억원 기부 

곽수근 김영갑최재형 조은희 정우택

서윤석 동문 ‘팔봉 문학상’ 수상

상금 2천 달러, 올해 벌써 두 번째 ‘경사’

  서윤석(의대 62·버지니아) 동문이 포

토맥 포럼이 선정하는 제 8회 팔봉 문학

상 수상자에 뽑혔다.

  상금은 2,000 달러. 시상식은 오는 11

월 19일 ‘자랑스러운 워싱토니언’ 행사

에 맞춰 열린다. 지난달 배정웅 문학상 

특별상 수상에 이어 올해 두번째 받는 

상이다.

  지난 2010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한 서 동문은 현재 의대 동창회 뉴스레

터인 ‘시계탑’ 편집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서 동문은 국제 펜

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워싱턴 지부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

회가 선정한 ‘윤동주 문학상’ 특별상을 

받았다.

  취재=한정희(미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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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서울대 미주 동창회
보에 나온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를 읽고 반가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이웃이 컨트랙터를 고용, 집수리를 하
면서 오래된 드라이브웨이와 마당에 
새 콘크리트를 깔아 우리집 보다 지대
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라파티 경
계선을 따라서 촘촘히 고무나무(ficus 
tree)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우리집 지
붕 보다 높고 낙엽이 지붕홈통(gutter)
에 쌓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 그 집 마
당의 물이 저의 집 좁은 골목으로 쏟아
집니다. 
  현재 그 집을 사서 이사 온 사람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게 drain 설
비를 하라고 하여 French Drain을 설치
하였음에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현
재 서있는 체인링크 펜스는 저희 프라
파티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
는 체인링크 펜스 밑으로 60 피트 길이
의 야트막한 담을 
쌓아서 제 집을 보
호하고 싶습니다. 
  시정부 측에서는 
공사중인 건축물은 
안전검사 대상이지
만 드라이브웨이는 
해당 사항이 아니
라고 합니다. 그리
고 개인재산에 속
한 나무 역시 해당
이 안 된다고 합니
다. 이웃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좋은 방
법을 기다립니다. 

 <A> 우리 나라 속
담에 ‘이웃 사촌’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웃 사
람이 마치 사촌 관계처럼 친하게 지낸
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겠지요. 이렇
게 이웃에 사는 사람이 원만하고 따뜻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선 이웃집은 2015년 12월쯤 UBO 
Corporation이 구입해 약 1년 4개월 후 
현재 주인에게 115만 달러에 매매한 것
으로 부동산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습니
다.
  UBO는 낡은 집을 싼 값에 구입해서 
수리해 좀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투
자업자(미국 부동산 용어로 Flipper)인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법에 따르면 서로 이웃하
고 있는 부동산의 지반이나 기초가 변
경될 때, 이웃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 땅의 지반을 낮게 
파내어서 이웃한 땅이 무너지거나 또
는 한쪽에서 땅의 지반을 높게 만들어
서 비가 올 경우 흐르는 물이 이웃한 땅

으로 침범하게 될 경우를 들 수 있습니
다. 동문님의 경우가 바로 두번 째 사례
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드라이브웨이를 콘
크리트로 포장해서 그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 부동산의 물이 동문님의 
부동산쪽으로 흘러들게 된 것입니다.
  동문님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
문님에게 알아서 하수도 시설을 만들라
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미 수리된 집을 
구입한 이웃집 주인으로서는 사실 별 
성의를 안보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
니다. 
  나무가 정확히 프라파티 경계선에 심
어졌는지, 어느 한쪽 프라파티 경계선 
안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
한 경계선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상적
으로 이웃 경계선과 우리쪽 경계선의 
중간에 세우기 때문에 양측 모두 동일

한 거리의 땅을 양
보하게 되고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게 됩
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는 포기하거나 혼자
서 모든 비용을 지
불하고서라도 진행
하게 됩니다.
  동문님의 말씀대
로 체인 링크 펜스
가 우리쪽 부동산 
경계선 안쪽으로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제 펜
스를 철거하거나, 
또는 담장으로 교
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체인링크 담장은 그대로 두고 그 아
래쪽으로 담장을 쌓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선 상대방과 체인링크와 나무를 철거
하고 새로 블록담장을 설치하자고 제의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일 체인링크 담장과 나무를 철거
하고 블록 담당을 설치하게 되면 ficus 
tree도 필요하지 않고, 낙엽이나 이웃집
에서 물이 넘쳐들어 오는 것도 방지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 되겠
습니다.
  일단은 정중하게 제의를 해 보시고, 
대답이 없으면 흐르는 물이 넘쳐들어와
서 입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고 
담장을 쌓겠다고 통보하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로써 통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제일 나중에 생각해야 할 방법이
겠지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한태호 변호사(문리
대 75·213-639-2900)

이웃의 체인링크 펜스 설치로 골머리

경계선 안쪽에 있다면 동의 없이 철거

  “주식으로 드릴까요?”
  지난 4월 초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태영(법대 56) 
동문이었다. 스탁을 기부해 동창회
를 돕고싶다는 내용이다. 주식 기부
는 처음이어서 이호진(간호대 74) 
총무는 어리둥절했
다. “저는 잘 모르
겠는데요. 동창회 재
무가 CPA이니까 물
어보고 선배님께 연
락드릴게요.”
  이태영 동문의 주
식기부는 동창회 임
원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대체 이 선
배님이 누구예요” 
모두들 궁금해했다.
  이 동문은 1만 달러
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창회에 기부하겠
다고 밝혔다. ‘골드 
이사’에 해당하는 액수다. 테슬라와 
애플 등 요즘 ‘핫’한 테크 주식을 
주겠다고 했다. 테슬라의 경우 연말
쯤 주식액면분할(stock split)이 이
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반등하
면 1만 달러가 2배로 점프할지도 모
를 일이다.
  이 동문이 미국 땅을 밟은 해는 

화제의 동문 

이태영
(법대 56)

1965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정치
학을 공부했으나 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바꿨다. 박사학위를 받고
는 메릴랜드대학에서 경제 및 마
케팅학과 교수와 학과장을 지냈
다. 종신교수직까지 받을 만큼 실
력을 인정받았다. 
  한때 한국에 나가 롯데그룹 운
영본부의 국제관계 담당이사로도 
활동했다. 그러고는 무역회사인 
PTC 인터내셔널을 창업, 성공적
인 기업인의 삶을 살았다.
  최근엔 웰씨&와이즈(Wealthy 
& Wise)사를 설립해 선진 가문 
자산관리 시스템인 ‘패밀리 오
피스(family office)’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 전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동문이 출간한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는 
한 가문의 3대가 
100년 이상 든든하
게 잘 살 수 있는 
자산관리의 원칙
과 노하우를 담아 
베스트셀러가 되
기도 했다.
  이 동문에 따르
면 ‘패밀리 오피
스’는 한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금
융자산 뿐 아니라 
인적·지적·사회
적 자산까지를 포
함해 목표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
관리와는 차별화된 개념이다.
  이 동문은 록펠러처럼 한 개인이 
일군 부는 사회적 기부행위에 따
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며 서울대 
동문들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
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을 나타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금년말이면 65세가 돼 메디케어
에 가입해야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주
변에선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라고 하
는데 주치의를 정해야 하는 등 제약조
건이 많아 망서려집니다. 사실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제가 기저질환이 있거
든요. 무슨 보험에 가입해야 안심이 되
나요?
  <A> 동 문 님 의  경 우 는  ‘ 메 디 갭
(Medi-Gap)’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메디케어 보충보험(Supple-
ment Plan)이라고도 하는데 어드밴티
지 플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해 줍니다.
  메디갭의 장점은 메디케어와 계약이 
돼있는 미국내 모든 의사, 병원들로부
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
령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분야 세계 최고의 병원인 텍사스 휴스
턴의 MD 앤더슨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지요.
  메디갭은 동문님처럼 처음 메디케어 수
혜자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6개월 전 구입할 때가 가
장 저렴합니다. 이 경우 과거나 현재의 
병력을 묻지 않고 무조건 가입시켜 줍니
다. 이를 ‘개런티 이슈’라고 합니다.
  메디갭은 미국내 주요 보험사가 거의 
모두 판매합니다. 파트 B 프리미엄외에 
추가로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여유가 있
다면 메디갭 가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메디갭은 그러나 파트 D, 곧 
처방약 보험은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도움말 주신분=정세근(자연대 82, 메
릴랜드 CNN 종합보험 703-785-8467)

금년말 메디케어 신청 대상인데 …

기저질환 있는 경우 ‘메디갭’ 권유

“테슬라, 애플 주식으로 기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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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테러는 사적·공적 영역을 막론하고 매년 손실액이 
1조 달러나 되는 국가적 위협이되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의 
송유관 운영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 공격
은 전국의 공급망을 뒤흔들어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 엄
청난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내게 늘 성실과 도덕심을 강하게 불
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시큐리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여름 나는 한 거대 테크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보

정재원
(조지아·조지아텍 컴퓨터 사이언스)

송나래
(뉴욕·코넬대 미국학)

로지연
(캘리포니아·프린스턴대 분자생물학)

안종윤
(뉴저지·펜실베이니아대 컴퓨터 사이언스)

이승우
(캐나다 온타리오·토론토대 경제학)

‘불평등학’ 공부를 계기로 법조계 진출 굳혀

장애인 권익신장은 내 궁극적인 목표

‘죽의 천장’ 깨트려 아시아계에 더 많은 기회를

한국경제 공부하면서 정체성 되찾아

사이버 시큐리티 오피서가 내 장래 희망

안담당 엔지니어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 행운을 안았다.
  내 장래 희망은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의 갭을 메우는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
인 목표는 연방 사이버 시큐리티 & 인프라 보안국(CISA)에
서 리더십 포지션을 취득해 근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과 기회를 
주고 싶다. 나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서
울대 동창회 스칼러로 선정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내 주전공은 미국학(American Studies)인데 부전공은 불
평등학(Inequality Studies), 아시안 아메리칸학, 법과 사회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법 쪽으로 이미 정
한 상태다.
  대학 캠퍼스에서 통번역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
으며 학생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해프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난다. 한국의 문화와 한복의 아름다움, ‘햇님과 달님’ 등 동
화 따위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안 됐다. 내 

이름 나래(Narae)를 어떻게 영어로 발음하는지 조차 몰랐
었다.
  내가 다양성과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8년 가을학
기 때 불평등학 강좌를 듣고 나서다. 뉴욕에서 성장한 나는 
일찍부터 다양한 인종 집단에 노출돼 있었는데 사회적 인종
적 불평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뉴욕사회복지국과 국무부, 화이저 제약회사 등 여러
곳에서 인턴을 하며 불평등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
취미는 한국영화와 스릴러물 감상, 그리고 여행을 즐긴다.

  내가 처음 봉사한 곳은 적십자사다. 취약한 커뮤니티에 화
재경고 알람을 설치하는 일을 맡았다. 고등학교 때는 공군 주
니어 ROTC 프로그램에 들어가 헌혈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벌였다. 
  인근 병원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스패니시 사용 
성인들을 위한 ESL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헬스 관련 서
비스 외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도와주
고 있다.
  내 장래 희망은 헬스케어 분야다. 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남
동생이 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늘 계단은 몇개나 되는

지, 핸디캡 파킹에서 건물 입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늘 살펴보는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이같은 집안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 일
하고 있다. 나는 ‘아시안-아메리칸 장애 이니셔티브’를 결
성해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와 자원들을 필요한 가정에 소
개하고 있다.
  나는 장애인 권익신장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대되기를 희
망한다. 장애인 차별, 이른바 ‘에이블리즘(ableism)’이 임상
에서는 물론 내 주변의 커뮤니티에 확산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내 주전공이고 수학이 부전공이다. 소
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돼 로봇/테크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내 
인생 목표다. 나는 자동화와 인간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진전
이 어떻게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질적 통
제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다.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의 감독없이도 서로 협업해 적응할 
수 있는지도 내 연구 목표 중 하나다. 이같은 로봇은 건설업
계나 광산, 도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인간이 위
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내 목표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
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테크 산업 쪽에
는 아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층부, 즉 매니저급
에는 소수계의 진입이 쉽지 않다.
  이른바 ‘죽의 천장’(bamboo ceiling)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내가 매니저가 되면 아시아계 학생들의 멘토가 돼 학교
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죽의 천장’을 깨트리겠다는 것이 내 목표다.

  당초 대학에서 나의 선택은 경제학과 국제관계, 정치학이
었다. 그러나 사실 무엇을 전공해야할지, 어떤 커리어를 택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대학의 글로벌 공공정책 학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내 정체성을 되찾았다.
  지난 2학기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한국의 금융과 환율 그
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애 대해 폭넓
은 이해를 하게 됐고 동시에 내 한국어 구사능력을 크게 키
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알게 되면서 한국경제 연
구에 큰 매력을 갖게 됐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긍심

이 내게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되찾아 준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고취된 나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세계
은행(월드뱅크)이나 OECD등 다국적 금융기관 진출로 목표
를 잡았다. 
  아카데미 쪽은 솔직히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 그래
서 학계보다는 경제의 실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에서 일하
며 개발도상국가들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도입, 성장을 이루
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번 서울대 장학금은 내게 큰 영예다. 내 삶의 목표를 이
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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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의 수상자
. . .

레이철 장
(뉴욕·시라큐스대 공중보건)

제이든 림
(캘리포니아·스탠퍼드대 인종학)

조애나 최
(캘리포니아·하버드대 분자생물학)

서희린
(텍사스·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대니얼 디크먼
(워싱턴·하버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NGO . 글로벌 보건기구에서의 근무가 목표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인디언 원주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지키려 노력

범죄 희생자 등 약자의 ‘목소리’ 되어줄 터

재미과기협 수학경시회대회 1위… 자긍심 심어줘

  내 전공은 공중보건이다. 현재 3학년 재학중이지만 대학원
에 진학해 보건과 사회를 집중 공부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
정이다. 내 목표는 보조의사(physician assistant)가 돼 비정
부기구(NGO)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다.
  부의 편중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이 안고있는 
공통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미국서도 수백만명이 빈곤선 이
하의 소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위를 취득하면 보조의사로서의 내 경력을 적극 활용해 
해외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할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서 일하며 헬스케어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
한 정책개발 등을 다루고 싶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처럼 고
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들을 위한 프로
그램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현재 캠프 케셈(Camp Kesem)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부모가 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다. 시
라큐스의 한인교회에서 영어목회 담당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서울대 장학금을 받아 내가 목표하는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샌타로사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인디언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와 어머니는 캘리포니
아 인디언 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인디언 부족 청소년 홍보대
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당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로부터 전국 예술및 휴매니티 상을 받았다. 당시 시상식에서 
나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를 역설해 호평을 받았다.
  아빠의 부모님들은 고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

만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이다.
  내 양가 조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
을 아끼지 않는 문화적 유산이야말로 내게는 큰 버팀목이자 
성공의 지렛대다.
  첫 돌잡이때 나는 펜과 종이를 잡았다고 한다. 부모님에 따
르면 내가 학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모두들 기뻐했다. 
  내 장래 목표는 학계 진출이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차별과 
장애물을 제거해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가 이
뤄지도록 힘쓰겠다.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언니와 함께 이민을 오셨다. 나
는 LA에서 태어난 시민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하면서 
소수계로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정체성을 갖게 돼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
  부모님이 집에서 항상 한국말을 쓰라고 하셔서 한국말에 
능숙한 편이다. 부모님에 고마울 따름이다.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해 한국계로서 언어와 문화 등 아이덴티티
를 간직할 수 있었다. 하버드에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국역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과학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특
히 생물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무렵이다. 엄마가 심한 통증으로 병원
에 실려갔는데 어려운 의료용어를 쓰는 병원 스태프들과 대
화가 어려웠다. 그때 동양인 의사 한 분이 입원실을 찾아왔
다. 한국말로 엄마의 상태를 알려줬다. 그 선생님은 시간날 
때마다 찾아와 우리를 다독여 줬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
다. 그날 나는 굳은 결심을 했다. ‘나도 반드시 저 선생님처
럼 의사가 되겠다’고. 이후 내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내 전공은 마케팅과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다. 이번 여름
방학동안 로레일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이 회사의 운영과 비
즈니스 전략 등을 배울 작정이다.
  대학에서의 내 전공은 비즈니스이지만 나는 항상 법 집행
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언젠가 한국계 미국인
이든, 소수계 여성이든, 범죄 희생자이든, 모든 소수계를 위
한 ‘목소리’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내 바람이다.
  나는 여행과 맛집 탐방을 즐겨한다. 필라델피아에는 독특
한 식당들이 많아 이곳에 살면서도 다양한 도시들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유펜은 내게 글로벌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
고 있다. 교실에서 배운 것을 직접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고 체
험할 수 있다. 지난 봄방학 때는 아테네를 갔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그리스 전역을 여행하는 등 체험학습기회를 가졌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매년 한번은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세계의 아름다
움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다.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으로 인해 
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다.

  엄마 쪽 부모님은 한국 이민자, 아빠 쪽은 미국인이다. 두 
부모님의 가정은 여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내게 큰 영
향을 미쳤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정의 공
통점이다.
  양 쪽 조부모님들은 늘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를 요구
하셨다. 특히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공동체는 상호의
존적이어서 남을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학업성취 가운데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주관하는 연례 수학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
다. 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준 대회다.
  고등학교 시절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로 선발된 것
도 빼놓을 수 없는 개인의 영예다. 학부 과정을 끝내면 대학
원에 진학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로봇공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 스페이스 X의 초청으로 인턴과정을 밟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드웨어와 접목시
켜 빠르게 변하는 세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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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심해져도 반론조차 없어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

고령자를 ‘꼰대’로 몰고 가는 사회

  지난 20여 년 사이, 특히 지난 5~6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를 꼰대로 

매도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근로(생산)현장과 정치권에서 그런 풍

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

고,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이고, 국가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 지도자층이나 

지성인들조차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우

려를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판단 기준은 주관적

    

  고령자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

이라서 개인, 집단, 지역,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50대부터를 고령자로 보

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리나

라 고령자고용법에서는 50~54세를 준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 50대 이상의 

건강상태는 10년 전 같은 나이 또래보

다 크게 좋아지고, 정년이 60세 이상으

로 법제화되는 것 등의 영향으로 고령

자를 60대부터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꼰대는 전남과 경북지방에서 번데기

를 가리키는 ‘꼰대기’ 또는 ‘꼰데기’라

는 사투리에서 유래하여 ‘꼰대’라는 말

로 변한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 ‘번데기

처럼 주름이 많은 늙은이’나 ‘늙은 선생

님’ 등으로 고령자를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

령화되는 한편 지식정보화사회로도 급

속히 진전되면서 ‘꼰대’의 의미가 확대

되고 고령자를 비하하는 말이 되고 새

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꼰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외

국에까지도 알려졌다. 2019년 9월 23일 

자 영국 BBC 방송국 Facebook ‘오늘

의 단어’로 꼰대(kkondae)가 소개됐는

데 그 의미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 했다. 

꼰대의 특성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의 특성을 정리

해 본다면 ① 지식과 기술보다 경험과 

경륜을 중시함 ② 편향된 고정관념에 

얽매임 ③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

고 확신함 ④ 과거의 자신을 미화하고 

자랑함(나 때는~) ⑤ 말만 앞세워 오지

랖 넓게 참견함 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 부족 ⑦ 엄격한 위계질서와 

조직 충성심 강조 ⑧ 자신의 보신을 위

해 폐습(적폐)의 개혁에 소극적임 ⑨ 위

협적이고 무시하는 언어(막말 등)를 자

주 사용 ⑩ 달라진 사회적 가치관을 무

시함 등이다. 

  장유유서를 포함한 유교적 전통사회

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시대

적 변화를 거치는 와중에 특히 조직문

화 속에서 고참, 선배, 고령자들이 자신

들의 생존과 보신을 위해 꼰대의 행태

를 보여왔고, 이러한 꼰대 행태가 후배

들에게도 학습되고 세습되어 온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고령자는 꼰대와 보수(보

수 골통)로 매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

게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고령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상당수 고령자는 그런 꼰대 행

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내가 지난 40여 년간 노화 현상과 고

령화를 연구한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해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꼰대 여부 

판단 기준은 결코 나이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꼰대 여부는 개인의 능력, 생

각, 언행, 인성 등 개인적 특성으로 판단

할 것이지, 결코 나이로 판단할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꼰대에 관한 체계적 조사는 아니지만 

꼰대가 어느 연령층에 많은지를 짐작

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있다. 조선일보

(2019. 12. 28. 주말의 리포트) 보도에 따

르면, 20~30대 남녀 2009명을 대상으로 

꼰대가 어느 연령층에 많은가를 물어본 

응답 결과는 50대(35%), 40대(21%), 60

대(13%), 30대(7%), 70대(4%) 순이었

다. 

  놀랍게도 60대 이하 비고령자(청년층

과 중년층)에서 꼰대가 훨씬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

  이 조사결과로 보면 꼰대는 나이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개인적 특성과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30여 년간 많은 학문적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의 능력 또는 생산성은 

나이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

면서 구태의연하고 단순하게 고령자를 

꼰대와 보수(골통)로 매도하는 그것이

야말로 참으로 꼰대 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의 수치

  아직도 많은, 아니 어쩌면 대다수 국민

과 사회지도층, 심지어 일부 지식층까

지도 나이로 꼰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

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내달으며 경제

적 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사회의 수치라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고령자라도 얼마

든지 꼰대가 아닐 수 있고, 비고령자라

도 얼마든지 꼰대일 수 있다. 나이로 다

른 사람을 꼰대로 판단하기 전에 자신

이 바로 나이로 꼰대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꼰대가 아닌지 자신을 먼저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동창회보는 전 미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2022년 4월 현재 모두 8,000
부를 인쇄해 동문 각 가정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회보는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 제작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납부 동문님들은 전체 구독자의 9%에도 못미치는 698명에 불과한 실
정입니다. 회보 제작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부디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동창회 운영을 도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잔은 그 동안 에밀리의 언행이 의심
스러워 뒷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상과 
두 번의 자살기도가 모두 의도적인 거
짓이고 또 빅토리와의 연인관계도 알
아낸다. 이 사실을 자기의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그게 사실로 밝혀져도 법정
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잔을 
말린다. 
  잔은 할 수 없이 법정에서 에밀리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울증과 새 약
의 부작용의 하나인 수면 보행(Sleep-
walking), 곧 몽유병 때문이라고 증언
한다. 일종의 각성 상태의 이상인데 거
의 의식이 없는 몽롱한 정신 상태 중에 
한 행동이라 잠에서 깨어나면 전연 기
억을 못한다. 
  결국 에밀리는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 의해 감옥 
대신 정신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
도록 판결이 난다. 

하루 평균 2회 이상 거짓말

  한편 복수를 결심한 잔은 입원해 있
는 에밀리에게 강력한 정신과 약들을 
처방한다. 
  에밀리는 거짓말로 약물 부작용을 호
소하고 우울증 환자인척 했지 정신병
은 없다며 약을 안 먹겠다고 항의했으

기고 19

Dancing in the Mental Illness

정신병과 춤을 … 팬데믹으로 위험에 노출

천양곡
의대 63

  디지털 인공지능의 위력이 대단하지
만 정신병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 싶
다. 환자 수가 줄어들기보다 갈수록 많
아지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2년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은 삶의 모든 면을 흔
들어 놓고 있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지자 유튜브 등 소설 미디어를 통해 정
신병 질환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하
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
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로 불안증, 우울증, 번 아웃 증후
군 등을 이용하는데 또 하나 문제되
는 정신질환이 허위성장애다. 대표적
인 허위성장애는 ‘문하우젠 증후군
(Munchausen’s Syndrome)’과 꾀병
의 두가지다.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
거나 일부러 자해를 저질러 병을 가장
함으로써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정신질환이 문하우젠 
증후군이다. 
  보통 어린 시절의 과잉보호나 정신적 
상처로 인해 자립 능력이 떨어지고 어
려운 상황에 처하면 회피하려는 사람
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대리인에 의한 문하우젠 증후군도 있
다. 자신의 자녀나 주변인이 아무런 병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고 하
거나, 가짜 증상을 만들어 의사와 병원
을 돌아다니는 등 자신이 얼마나 환자
를 잘 돌보는가를 보여주려고 애쓴다.  

꾀병과 문하우젠 증후군

  또 하나의 허위성 장애인 꾀병은 증
상의 거짓말과 동정, 관심이외에 금전
적 이득,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한 목적도 있다. 꾀병과 문하우젠 증
후군 모두 오랫동안 의사와 만나 이야
기 하면 거짓이 들어날까 봐 자주 의사
와 병원을 옮긴다.
  문하우젠 증후군은 주로 신체적 증세
를 호소하고, 보통 여자에 많고, 꾀병

은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의 호소
가 비슷하고 여자에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 
우울증, 성격장애, 문하우젠 증상, 꾀
병 등의 증세가 서로 겹쳐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진단과 치료에 무척 애를 먹
는다.
  꾀병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꾀병을 주제로 한 
영화나 TV 시리즈는 수십 개
에 달한다. 그중 2013년 개봉
한 영화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s-부작용)’를 나는 좋
아 한다. 내용은 이렇다.
  여자 주인공 에밀리는 돈 있
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다. 
어느 날 자산 투자 회사에 다
니고 있는 남편이 회사의 비
공개 정보를 빼내 돈을 벌었
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실망
한 에밀리는 절망감, 우울감
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
사 빅토리아의 진료실을 찾
는다. 
  빅토리아 역시 남편에게 버
림받고 우울한 처지에 있었
는데 에밀리를 치료하면서 
둘 사이는 연인관계로 발전
한다. 

영화 ‘사이드 이펙트’의 교훈

  우울감이 아닌 심한 우울증 
환자로 가장한 에밀리는 빅
토리아와 함께 최근 새로 나
온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약 
부작용 때문에 범죄를 저지
른다는 음모를 꾸민다.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를 떨
어뜨려 빅토리아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다는 계획을 세
운 것.
  그들의 음모망에 걸려든 정신과 의사
가 잔이다. 우울증으로 방문한 에밀리
에게 잔은 여러 가지 항우울제들을 처
방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잔은 에밀리를 전에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빅토리아임을 알고 찾아가 조
언을 구한다. 빅토리아는 새로운 약을 
시도해 보도록 권한다. 
  잔은 결국 에밀리에게 새 약을 처방
한다. 에밀리는 새 약이 잘 듣는다며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남편을 칼
로 찔러 살해한다. 그리고 경찰에 누
군가가 남편을 죽였다고 울먹인다. 조
사 결과 남편을 죽인 건 아내가 확실했
지만 에밀리 자신은 전연 기억이 없다
고 말한다. 
  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는 잔
의 의사경력과 가정을 파탄 상태까지 
몰고 간다. 

나 잔은 듣지 않는다. 만약 약을 안 먹
으면 다시 감옥에 가야만 되는 판사의 
명령이 있다. 
  우리는 하루 평균  한두 번의 거짓말
이나 거짓 행위를 하고 산다. 그 중 병
이 있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관심, 동
정과 주의를 끌고 싶은 충동을 가끔 마
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허위성 장애 증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갈등이나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들이 무의식 속에 억압
되어 있다가 어떤 괴로운 상
황이나 심리적 충동을 받으
면 갑자기 극적으로 나타나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싣고 오는 비와 함
께 춤 추는 것은 신난다. 하
지만 정신병과 춤 추는 것은 
해롭다. 정신병을 미워해서
는 안 되지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
  꾀병을 부린 대가로 진짜 환
자가 되어 정신병원에서 하
루하루 눈물지며 살아가는 
영화 속의 에밀리처럼 되기 
쉽다. 
  병들고 싶어도, 병들고 싶지 
않아도 늙으면 병드는 게 인
생살이다. 애쓰게 거짓말 하
며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또한 자기를 무척 힘들게 했
다고 정신병 없는 사람을 환
자로 만들어 계속 정신과 약
을 먹도록 복수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앙갚음은 일시적 쾌감과 만
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언짢고 씁쓸한 감정을 주기 
때문이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릴러.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고
발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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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높은 동네에서 살아가기

박평일
농생대 69

마스크 예찬론
감기예방에 예뻐보이는 효과

하임숙
인문대 91

  저는 오래전부터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아무리 편리해도 나이들어 그곳에 들어

가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넘게 부동산 감정업에 

종사해왔습니다. 부동산 감정일을 하면

서 시니어 커뮤니티 부동산을 감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들릴 때마다 왠지 

어둡고 우울한 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나도 덩달아 어둡고 우

울해졌습나다. 그래서 시니어 커뮤니

티 부동산 감정일은 가급적 회피해 오

고 있습니다.

  저는 기철학이나 풍수지리에 대해 관

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 관련서적들

도 다수 읽어보았고 실제로 체험도 많

이 해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는 상호 관

계를 통해 수시로 변해갑니다. 우주는 

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산길이나 

해변가 숲길, 들길, 도시길을 산책하면

서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고유한 기를 

느끼곤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들

의 말과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 속

에 흐르고 있는 기를 느낍니다.

  부동산 감정차 고객의 집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그 집에서 흐르고 있는 독

특한 기를 느낍니다. 밝고 맑은 행복의 

기가 흐르고 있는 집들도 있고, 어둡고 

우울한 불행의 기가 흐르는 집들도 있

습니다.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확인해

보면 내 느낌이 대부분 맞습니다.

  같은 산길이나 숲길에도 어두운 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밝고 맑은 기가 흐르

는 곳이 있습니다. 

  명당이란 이렇게 밝고 맑은 기가 흐

르는 곳을 행복을 위한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어두운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습

니다.

  기는 아침안개와 같습니다. 그 기 속을 

걷다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문인가, 잡지에서 이

런 행복지수에 대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연구하는 심리학

자들이 동네별 집단 행복지수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마다 각기 

행복지수가 서로 다르고, 행복지수가 

높은 동네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고, 행복지수가 낮은 동네

는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은 먹구름이 모여들이고, 하얀 

구름은 하얀 구름을 모여들이는 것이 

기의 법칙입니다.

  제 주위에도 나이들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

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

고 지옥처럼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

습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활이 없이 배

우자에게 의지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들은 부부는 실과 바늘사이라는 믿음

을 가지고 있는 부부생활 우상주의자라

고 할 수도 있는, 부부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한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병을 얻거나, 얼

마 안 있어 뒤따라 사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생각이 사뭇 다릅니다. 

부부는 실과 바늘의 관계가 아니라  각

자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는 우정관

계입니다. 각자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는 우주의 기본섭리입

니다. 음이 없이는 양이 존재할 수 없고,

양이 없이는 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에

게 이성과의 교제를 권유하곤 합니다. 

이성은 같은 성의 친구나, 자녀들과 다

른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주기 때문입

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 연예인들의 

공항패션 사진, 혹은 몰래 찍힌 연

애사진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검은색 마스크가 이렇게나 실용

적일 줄은. 그저 얼굴 가리기용이

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 연예인이

요’, 은근히 드러내기용인 줄로만 

짐작했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강제로 착

용하게 된 마스크는 여러모로 훌

륭했다.

  우선 겨울철에 달고 살던 폐 깊

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 감기가 

최근 2년간 사라졌다. 손을 자주 

씻고 수시로 항균 젤을 써댄 효과

도 있겠지만 마스크의 영향이 가

장 컸던 것 같다. 

  건강 체질임을 자부하지만 그래도 찬

바람이 불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왔던 깊

은 기침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생활은 

즐겁다.

  얼굴형이 수정되는 의외의 효과도 크

다. 자기주장이 강한 광대와 턱이 평생 

불만이었는데 마스크를 쓰니 얼굴이 그

저 계란형으로만 보인다. 그러니 컴퓨

터미인, 성형미인을 넘어서 ‘마미(마스

크 미인)’들이 득세하는 건 일견 당연

해 보인다.

  평소 회사를 가지 않는 주말엔 화장은

커녕 세수도 않고 하루 종일 뒹구는 게 

일인데, 마트나 병원 등 꼭 나가야만 하

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과감히, 뒹굴던 

그대로 나가곤 했지만 사회생활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피차 민망해지기 일

쑤였다. 그런 점에서 마스크는 게으른 

자들에겐 신의 한수다.

  좋은 점만 있을까. 뜻하지 않은 비용

도 들었다. 같은 ‘마미’라도 눈 모양에 

따라 ‘더’ 미인이 결정되다 보니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재수를 결정한 아이가 재수생의 

필수 덕목이 ‘쌍수(쌍꺼풀 수술)’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딸과 오간 온갖 험난한 대화를 한 마

디로 순화하자면 “아이야, 공부에 몰입

해야 할 시기에 웬 쌍수 타령이니?” “어

머니, 쌍수만 장착되면 재수력이 업그

레이드돼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것 같아요”였다. 

  자식에겐 영원한 ‘을’인 게 부모라, 채 

3주를 못 버티고 아이를 고이 모시고 가

서 쌍수를 시켜줬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만 해도 매

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생활이 불편했

지만 이제는 나처럼 생활의 필수요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팬데믹과 함께 익숙해진 낯선 것들이 

어디 마스크만일까.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담고 있는 바코드의 350배 넘는 

숫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는 도

입 초기엔 내 일거수일투족을 온갖 곳에 

뿌리는 것 같아 영 찝찝했지만 어느새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손을 

정갈히 씻은 후 자기 코를 깊이깊

이 찌른 뒤 한 줄 나오나, 두 줄 나

오나 지켜보는 일도 해본 지 얼마 

됐다고 당연하게 느껴진다.

  개인은 이처럼 적응이 빠르다. 

어색해도, 때로 좀 불합리하다 느

껴도 다같이 나라가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의식이 기저에 깔렸기 때문

이리라.

  그런데 암만 봐도 한국의 행정은 

적응력이라는 게 1도 없는 듯하다. 

마스크 공급 부족 대란에서 아무

런 교훈을 못 얻었는지 자가검진

키트 대란, 병실 찾기 대란이 벌어

지고 있다. 시장 매커니즘을 읽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 행정을 하

지 않다 보니 배움이 쌓이지 않는

다. 이러니 개인은 일류, 국가는 삼

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총동창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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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각지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거듭났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는 봉쇄된 도

시,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서 위안 삼아 

세상을 위로하듯 노래를 불렀고, 뉴욕

의 음악가는 한눈에 보이는 야경을 선

율에 담아 피아노를 친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각지의 동

료와 함께 시작한 몇번의 랜선음악회의 

아쉬움은 도시 봉쇄가 풀리며 무관중 

음악회를 열 수 있게 되며 달랠 수 있게 

되었다. 관객도 없는 무대에 홀로 앉아 

미국에서 생소하기 짝이 없을 전통 가

야금 산조 한바탕을 타는 한시간 가량

은 무척 고된 시간이었다. 

  끊어진 하늘길에 자가 격리 등으로 인

해 가야금과 함께하는 장단을 치는 고

수를 모셔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에 혼자 연주하는 동안 흩어지는 신경

을 다잡으려 부던히 애를 썼다. 고요하

다 못해 적막이 감도는 불 꺼진 관객석

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했으며 생전 처

음인 무관중 연주회의 경험은 정말이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연습인듯 실전인듯 연주회가 

끝나고 박수소리 하나없는 텅빈 무대를 

‘딸의 함정’에 빠진 엄마들

  지인 중에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다. 

아들 둘에 막내가 딸이다. 자녀가 몇 명

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라며 야구에 빗대 얘기한

다. 그 분에겐 딸이 ‘스트라이크’다. 아

들이 없는 ‘딸딸 아빠’를 보면 은퇴해도 

걱정없겠다고 농을 치곤 한다.

  그가 ‘딸 바보’가 된 사연은 이렇다. 한 

달에 몇 번은 양로병원으로 출장진료를 

가는데 아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드

물고 대부분 딸이 병 수발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딸은 ‘노후 보험’이나 다

름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 분의 말은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 전

미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노

부모를 돌보는 자식 10명 가운데 7명이 딸

이다. 이쯤되면 부모 케어가 딸의 전유물

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성 싶다. 

  로럴 케네디는 이 같은 사회현상을 

책으로 써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여성이다. 타이틀은 ‘딸의 함정(The 

Daughter Trap)’이다. ‘엄마와 아빠 돌

보기’란 부제가 붙어있다. 부모의 노후

를 떠맡게 된 것을 ‘함정’으로 표현해 

화제가 됐다. 

  저자는 20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경험

을 토대로 ‘함정’이 얼마나 깊고 또 고

통스러운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불화와 반목, 감

정의 골을 심도있게 그려 딸들의 필독

서로 꼽힌다. 

  케네디는 치매에 걸린 엄마와 90세가 

넘은 아빠를 돌보느라 자신도 거의 20

년이나 ‘함정’에 빠졌었다고 솔직히 털

어놨다. 그는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경

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한 커리어 

우먼이다. 워킹맘인 저자는 아이 키우

랴 직장생활 하랴 부모 모시랴 삼중고

를 겪었으나 매우 의미있는 희생이었다

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딸은 왜 ‘함정’에 쉽게 빠져드는 것일

까. 저자에 따르면 총이나 자동차 등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들과는 달리 딸

은 인형과 함께 커 남을 배려하는 습성

이 몸에 밴 탓이다. 이 같은 배려심이 나

중에 부모 케어로 연결돼 자신도 모르

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감정이 앞서 상황을 능

동적으로 주도한다. 자신의 경제적 어

려움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덜컥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들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통에 부모의 노후에 대한 1차적 책

임이 딸에 떠 넘겨진다. 

  MBA 출신답게 케네디는 여성의 금전

적 손해까지 산출해 냈다. 딸이 부모 수

발에 빼앗기는 햇수는 평균 11.5년. 그

러나 아들은 1.3년에 불과하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저자는 딸로 태어

난 죄로 여성은 65만9000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아들만 있는 가정은 어떨까. 고부 갈등

이 있는 집이라도 대부분 며느리의 몫

이다. 며느리조차 없다면 너싱홈으로 

갈 수밖에. 

  부모를 돌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 여성은 1500만명 쯤으로 추산된다. 

지난 30년은 자녀를 위한 ‘차일드 케어

(child care)’로, 이제는 80~90대의 부

모를 위한 ‘엘더 케어(elder care)’로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 

대고 있다. 그 자신도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있는데도 말이다. 

  알고 보면 ‘마더스 데이’도 딸이 주도

해 만든 날이다. 1900년대 초 애나 자비

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것이 미국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이다. 5월

이 다 가기 전 ‘딸의 함정’에 빠진 엄마

들에 카네이션을 듬뿍 선사해 보자. “딸

을 가진 부모는 행복하다. 평생 걱정이 

없을지니.” 팝싱어 존 메이어가 부른 노

랫말이 귓전에 맴돈다.     <편집고문>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지나고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

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후 그동안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누

리던 소소한 일상과 마스크 없이 자유

롭게 다니던 길, 한가로이 떠나던 여행

과 관객과 함께하는 콘서트 등 당시에

는 너무나 당연했기에 알지 못했던 소

중함에 대해 감사하는 시대가 온 것이

다. 물론 지금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는 않았지만, 한결 나아진 상황 덕분에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는 중이다.  

  팬데믹 시작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삿짐

과의 전쟁은 이사 당일에서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지만, 새집에 산처럼 쌓

여있는 박스를 푸는 정리 전쟁이 반대

로 시작되었다. 고작 20 마일 남짓 떨어

진 곳으로의 이사는 몇달에 걸쳐 몸살

과 함께 결국 풀지못한 박스 몇개를 차

고에 남겨놓은 채그렇게 끝이났다.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도 얼마간은 다

르지 않았다. 아침저녁을 강아지와 함

께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를 하는 등 이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서히 정리되고 일

상으로 돌아갈 즈음 각종 뉴스 매체에

서는 코로나 19 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를 연신 쏟아내며 이전에 경

험해보지 못한 일상 아닌 일상에 갇히

게 되었다. 

  비단 마스크를 쓰고 봉쇄된 도시라

는 음울한 영화 같은 세상뿐만이 아니

었다. 나와 같은 무대 연주자들은 자리

할 곳이 없어졌다. 악보가 닳도록 보이

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다듬고 또 다듬

어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이 있는 무대

에 올라 기대 가득한 관객과 함께 호흡

하는 무대가 없어진 것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몇 달이면 

끝날 것 같던 상황은 기약 없이 흘러갔

고 상실과 체념에 빠져있을 것만 같던 

떠나며 처음 느껴보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나아진 상

황에 마스크를 쓴 관객과 함께 대면 연

주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예전과 같지않은 관객수에 거리

두기를 하며 띄엄띄엄 앉아있는 객석

이었고 마스크를 쓴 얼굴은 어떤 반응

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지만, 제자리

를 찾아가고 있다는 설렘에 감동 가득

한 무대였다. 그렇게 감사한 무대는 해

가 바뀌며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돌아보면 참으로 색다르고 새로운 경

험이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경험

이었을 것이다. 이제 무대에서 마스크

를 벗은 관객을 보며 함께 눈으로, 표정

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된 것처럼 새 

이웃과 마침내 제대로 인사하며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더는 멀찍이 떨어져 인

사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한 나날이다. 

  가야금의 열두 줄은 일 년 열두 달을 

의미한다. 일 년 열두 달, 건강과 평안

을 기원하며 열두 줄의 아름다운 소리

와 함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넨다.

 “반갑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영
음대 90

열두 달, 사랑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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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지 않거나 대통령의 맘에 들

지 않으면 그 직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연방검사는 물론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FBI 등 법집행기관에 법적

조언을 해주거나 수사의 방향(direc-

tion)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이

것을 수사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

다. FBI도 검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 줘

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박동선을 기소한 연방 대배심은 23명

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과반(12명)이 

찬성하면 기소된다. 일반 형사 범죄는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범에 해당될 경우 

대배심에 회부된다. 권력자로부터의 

‘외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주

나 카운티의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

을 내리지만 연방 대배심은 기소여부만

을 결정한다.

  대배심은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발동

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빌 클

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과의 섹

스 스캔들 위증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의회 탄핵재판에 넘겨지는 최악의 상황

을 맞았다.

  반면 주의 카운티 검사장(District At-

torney·DA)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

두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헌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반 

범죄는 경찰에 수사를 위임한다. 경찰

을 독립기관으로 간주, 존중해 주기 위

해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OJ 심슨 사

건이 단적인 예다. 프로풋볼 스타인 심

슨이 이혼한 백인아내와 남자친구를 칼

로 찔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슨을 변호한 ‘드림팀’과 미모의 카운

티 여검사 마샤 클라크, 일본계 랜스 이

토 판사, LAPD 소속의 ‘백인’ 경관 등

이 어우러져 연일 치열한 법정 드라마

를 찍었다.

  쟁점 중 하나가 범죄현장 방문이었다. 

배심원단이 LAPD 측에 현장을 둘러보

겠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 검찰 측도 동

의했다. 배심원들이 끔찍했던 범죄현장

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죄평결이 나

올 것 같아서다.

  그러나 경찰 측이 즉각 거부했다. 수사

권 침해라는 이유를 댔지만 여론의 압

력에 굴복, 결국 배심원단의 방문을 허

용했다. 이때 LAPD 측이 쓴 용어가 현

장검증이 아닌 ‘현장견학(field trip)’이

었다. 얼마나 현장 공개가 싫었으면 이

런 표현을 썼을지 짐작이 간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착

각하게 된 배경이다. 수사권이 없다기 

보단 수사권 행사를 되도록 자제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거 같다. 경찰의 수

사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

와는 달리 경찰은 인종차별 발언, 증거

물의 오염 등 허술한 수사로 인해 재판

에서 졌다.

O.J. 심슨의 세기의 재판

  카운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

는 예도 적지 않다. 중대범죄의 경우는 

검찰내 수사국(Bureau of Investiga-

tion)이 전담한다. 주로 경찰폭력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기업의 사

기, 선거범죄 등 ‘예민한’ 사건들이 직

접  수사대상이다. 

  카운티에도 중범(felony crimes)인 경

우 대배심에 회부된다. 카운티 대배심

도 연방처럼 23명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범죄요건

을 충족시키는지 등을 정밀 조사한다. 

그런다음 수피리어 코트에 기소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한다.

  1977년 5월 초로 기억한다. 벤저민 시

빌레티 미국 법무부 차관보 일행이 김

포공항에 도착한 날이다. 처음보는 미

국의 고위 공직자여서 유심히 살폈다. 

트랩을 내리는 시빌레티의 바지 주머

니가 튿어져 속옷이 살짝 비쳤다. 양복

이 좀 낡아 보였다. 구두도 앞코가 뭉툭

한 것이 싸구려 같았다. 오래된 일인데

도 기억에 또렷이 저장된 이유는 아이

러니하게도 한국 법무부 측 영접인사들

의 차림 때문이다. 모두 ‘삐까번쩍’하는 

옷과 구두를 신고 나왔다.

  시빌레티는 검사와 연방수사국(FBI) 

요원 서너명을 대동한 채 한국땅을 밟

았다. 박동선의 불법 로비활동, 곧 ‘코

리아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

다. 

  당시 박동선은 연방법을 어겨 연방경

찰에 해당하는 FBI 조사를 받았다. 연방

범죄는 간첩이나 반역, 위조지폐, 금융

사기, 돈 세탁, 세금포탈, 연방공직자들

을 상대로한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박동선 스캔들

  박동선은 기소가 됐는데 그 주체가 

검찰이 아닌 연방대배심(Grand Jury)

이었다. 기소는 검사가 하는 줄 알았는

데 왠 대배심? 헷갈렸다. 무지했던 탓이

다. 그때 처음 알았다.미국의 사법체계

가 연방과 주(카운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다.

  연방검사(U.S. Attorney)는 전국에 93

명이 있다. 한인 2세 여성도 한 명 포

함돼 있다. 임기는 4년. 대통령이 지명

해 상원인준을 받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모두 옷을 벗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특별한 점은 연방검사는 ‘대통

령의 기쁨조’라는 사실이다. 규정에는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pres-

ident’로 나와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

  연방 검사와 카운티 검사장(DA)과의 

차이점은 뭘까. 연방검사는 정치적 사

건인 경우 ‘외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

지 않지만 카운티 검사장은 선출직이어

서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4년마다 주민들의 심판을 받

아야 해 부정에 휩싸일 소지가 그만큼 

적다.

  검사장 뿐 아니라 카운티 판사도 임

기 6년의 선출직이다. 판·검사가 선출

직인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 말고는 없

을 것 같다.

엘리트 경계한 제퍼슨

  왜 선거로 뽑을까. 제 3대 대통령 토

머스 제퍼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는 평소 엘리트를 극히 싫어하고 경계

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면 특권층이 

돼 유럽의 귀족계급이나 다를 바가 없

다는 이유에서다. 부패가 만연돼 어렵

사리 쟁취한 독립이 흔들린다는 지론을 

폈다. 오죽했으면 ‘사람 아래 사람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을 남겼을까.

  제퍼슨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의 

판사와 검사는 어쩔 수 없다지만 각 주

의 카운티 판사와 검사만큼은 선거로 

뽑아야 공정하다고 믿었다. 주지사 임

명직으로 하면 봐주기 인사, 뒷돈이 오

가는 등 부정이 스며들 소지가 크기 때

문이다. 

  제퍼슨의 영향으로 카운티 판사와 검

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는다. 전관예

우나 학벌 따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원천봉쇄됐다고 할까.

  건국초기 제퍼슨과 같은 인물이 나왔

다는 건 미국으로선 크나큰 행운이었

다. 그래서 행운의 상징 2달러 지폐에 

제퍼슨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

른다.

제롬 박(문리대 66)

미국은 카운티 판·검사가 왜 선출직이 됐을까

중범죄는 대배심이 기소 여부 결정… 대통령도 법정에 세워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

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

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틀’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

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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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러시아의 침공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사람이 어디에서 또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듯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운명도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고 볼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정학

적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는 초강대국인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거의 지난 1000여 

년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아

래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

나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동안 국지전으로 

솥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간의 분쟁이 지난 2월 24일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세기 두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말로 형용할 수 없

는 참상을 겪었던 유럽은 물론 전세계

가 이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핵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전 세계가 불안감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나토 가입이 빌미 제공

  세계는 현재 초강대국들과 그 주변국

들이 몇개의 세력권을 형성하여 나누어 

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남미 국가

들, 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

들, 동아시아의 중국과 그 주변국, 인도

와 남아시아 주변국 등이 있다. 지역 패

권국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

고 이것에 따라 주변국들의 운명을 좌

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1990년대 구소

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의 영향하에 있

던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 

러시아를 자극해 안보위기를 느낀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소련국들과 서

방을 경고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보

고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동유럽의 

러시아와 독일 등 강대국사이에 낀 중

소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싫든 

좋든 지난 1000여 년동안의 역사를 일

부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우

여곡절과 환란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들

은 구소련의 해체후 새로운 희망을 갖

고 자신들은 이웃의 폴란드나 발틱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루

마니아 등과 같이 EU와 NATO에 가입

함으로써 더 나은 장래를 추구하고 미

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했

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이해와 상충하는 

것이 근본 이슈인 것 같다.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

국간의 관계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지역 패권국 중국에 붙어 있는 

지정학적 운명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은 건국이

래 명나라나 그뒤를 이은 청나라에 사

대를 근간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왔

다. 이것이 초강대국 중국의 변방에 있

는 조선으로서는 생존전략이랄 수도 있

었다. 

조선의 사대주의 외교

  하지만  중국은 조선을 비롯한 작은 

국가들을 조공을 바치는 자신들의 영향

권 하에 있는 속국으로 취급해 왔는데 

19세기 개항기에 조선이 청나라로 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 과연 자신들의 미래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이슈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조선의 독

립을 자신들이 추구한 것이 아니고 조

선을 집어 삼키고자 하였던 일본이나 

러시아가 주장하고 나섰고 그것을 위해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

았는가 생각된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명목상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 대

한제국이 되고 고종황제가 즉위했지만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길목이 

되었을뿐 조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

로 결정하는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

었다. 결국 독립국가로서 지정학적 리

스크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국 강병으

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남이 넘볼 수 없

게 할 수 밖에 없는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이나 운명이 유전

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듯이 어느것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

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등 강

대국 가운데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스스

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던 스위스 

또는 러시아의 이웃으로 있으나 굳굳히 

독립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핀란드가 그 좋은 예가 아닐

까 한다. 

  지정학적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막

대한 인명피해를 무릅쓰고 스스로 거듭

나는 산고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

민들에게 성공하기를 빌며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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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타 대학교 교

수가 되었는데 남편이 서울 대학교 총

장이 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 1반 동창 

3명이 관악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때 손관식 선생님을 기억하고 총장 

공관에서 선생님 초청 감사 파티를 열

었다.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

에 이런 소식에 깜깜했다. 10여년 전에 

쓴 ‘사랑은 모델이다’라는 책을 손관식 

선생님께 헌정했는데 그 땐 선생님이 

어디 계신 지도 몰랐었다. 우연히 선생

님은 내 책을 보시고 내게 연락을 해 오

셨다. 55년만의 감격이었다!

  손관식 선생님 제자들은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섬김 

때문이다. 그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

르치고 섬겼다고 해서 돈을 더 받으신 

것도 아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

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그 해에 당신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섬

겼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나는 5학년 

때 선생님 댁을 세 번 방문했는데 초청

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방문했었다. 빈민가의 작고 어

두컴컴한 집이었다. 

  내 기억에 단 칸 방에는 늙으신 어머

님, 처, 간난 아들 그리고 조카,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계셨다. 아마 그 

당시 초등 교사 월급으로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는 빠듯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도 선생님은 항상 자비를 드려 학생들

에게 개인 문집을 만들어 주셨다. 가난

하지만 최선을 다해 어린 학생들을 섬

기시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섬김! 에릭 프롬은 죄인이라는 말을 

이기적 인간이라는 말로 이해한다. 인

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유치원에 가면 ‘

내꺼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다 내 것이란다. 이 우주의 중심엔 자기

만 있단다.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괜찮

다. 그런데 성인이 되서도 그 수준에 머

물러 있다면 좀 곤란하다. 자란다는 것

은 무엇인가?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성인(聖人)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내 주며 온전히 남 중

심으로, 남을 섬기며 산 사람들이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이 목적을 놓

치면 불행하다.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

는가? 왜 돈 버는가?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학생들에게 100

달러씩 주면서 한 주간 동안 자기를 위

해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이게 과제라

구? 학생들은 신나게 영화도 보고, 맛있

는 음식도 먹고,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

을 썼다. 그 다음 주에 또 100 달러씩 주

면서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돈

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 후 모여서 어떤 

  윤석열 동문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등

학교 교사 두 분이 초청되었다는 기사

를 보며 놀랍고, 반갑고, 감사했다. 그 

중 한 분은 나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

셨다. 손관식 선생님. 선생님은 학생들

에게 글 쓰기를 독려하셨다. 매일 일기 

쓰기를 권하셨고, 기회만 있으면 누런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글을 쓰게 하셨

다. 꽃이 핀 날은 꽃을 보며, 눈이 오는 

날은 눈을 보며 글을 쓰게 하셨다. 어떤 

땐 타골의 ‘종이배’를 읽어 주셨다. 방

정환, 박목월의 이름도 그때 들었다. 작

문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좋

아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나는 이 시간을 무척 즐겼다. 선생님은 

여러 번 내가 쓴 글을 뽑아서 학생들 앞

에서 읽어주곤 하셨다. 말이 없고 내성

적이었던 나는 그때마다 하늘 올라가는 

풍선처럼 마냥 기뻐했다. 얼마 후 선생

님은 동시들을 모아 조그만 책자를 만

들어 주셨다. 아마 대 여섯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나에게도 ‘조용한 

소년 혁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동안 

썼던 동시들을 모아 손수 그림과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아직도 이 조그만 책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 소책자를 받은 학생 

중 4명이 훗날 서울 대학교 학생이 되었

다. 그 중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고, 2명은 서울 대학교 교수

때 더 행복했는가, 왜 행복했는가를 토

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다. 놀랍

게도 모든 학생들은 남을 위해 100달러 

사용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했다. 인

생 살면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아직 유아기적 

자기애의 기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다. 내가 소유하면 이익이고, 남 주면 손

해라는 유치한 발상이 꽉 박혀 있다. 실

상은 반대다. 남을 섬기면 행복해진다. 

남을 섬기면 자신이 확장된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부모님에게 짜

증만 부리던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에서 

홈리스들을 섬겨 보고 와서는 확 달라

진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모든 재능

과 열정을 바쳐 남을 섬긴 결과다. 

  보상 심리가 있으면 섬기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나는 손 선생님이 어떤 보

상을 바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학생

들을 섬기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

다고 순수한 섬김에 보상이 없는가? 보

상을 바라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보상이 

따른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받으려

고 인도 캘카타에서 봉사했겠는가? 슈

바이처가 가봉에서? 사람들은 순수하

게 섬긴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코흘리개 어린 학생들이라도. 윤석열 

동문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

다. 5년 동안 별별 일들이 다 생기겠지

만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

령이 되길 기도한다. 손관식 선생님의 

섬김의 정신이 윤 대통령께도 함께하길 

기도한다. 

  서울대 동창회보에 나온 동문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 모두 충분히 성공한 사

람들처럼 보인다. 

  그런데 서울대 동문 중에도 힘들게 살

아가는 동문들이 많은 줄 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 당신은 왜 사

는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가?

윤석열 동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은 은사

가난했지만 자비로 제자들에 책자 만들어 줘

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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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

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

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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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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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이상'! 워싱턴!"#$#남욱현%경영&'( 이근원%공대)*(########## 이대영%문리)'(######## 조형준%문리)+(######## 강연식%사대,&(######## 신의석%공대,-(########
워싱턴주#$#故고광선%공대,*( 조지아#$#김경숙%사대)'( 이세열%사대,*(########## 이재덕%법대).(######## 황효숙%사대),(######## 권기현%사대,-(######## 주기목%수의)&(########

조지아#$#김태형%의대,*( 이승훈%상대*'(######### 이재랑%상대)/(######## 민홍기%문리)/(########
플래티넘이사!"#(%&%%%이상' 필라델피아#$#이만택%의대,+(########이청광%상대)/(########## 이전구%농대).(######## 북가주!!!!!!!!! 방은호%약대'-(########
조지아#$#주중광%약대).( 임낙균%약대)'(########## 이준행%공대'*(######## 강재호%상대,*(######## 이내원%사대,&(######## 하틀랜드!!!!!!!!!
조지아#$#허지영%문리))( 종신이사!"#)&%%%이상' 임용오%의대,*(########## 이태호%상태#,&( 손석보%공대)&(######## 오인환%문리)-(######## 김경숙%가정*.(

남가주 전희택%의대,&(########## 최수용%상대,,(######## 윤정옥%약대,.(########## 김명자%문리)+(##########
골드이사!"#$%&%%%이상' 故서영석%의대,,(# 정동구%공대,*(########## 최영태%문리)*(######## 한만섭%공대'0(######## 워싱턴주 배규영%사대)&(##########
남가주#$#김일영%의대),( 故오재인%치대--( 정임현%간호*+(########## 추재옥%의대,*(######## 故김영일%공,-( 오명순%가정)0(##########
남가주#$#노명호%공대)/( 故윤낙승%의대).( 정철륭%의대,,(######### 한태진%의대,&(######## 샌디에고!!!!!!!!! 이명자%간호*'(######## 이교락%의대,-(##########
남가주#$#박창규%약대,0( 강신용%사대*-(######### 제영혜%가정*/(########## 허선행%의대,&(######## 임천빈%문리)/(######## 이희백%의대,,(######## 이상강%의대*.(##########
남가주#$#성낙호%치대)-( 곽웅길%문리,0(######## 조용원%문리))(########## 임헌민%공대&'(
남가주#$#심화섭%약대)/( 권기홍%의대).(######## 조한원%의대,*(######### 뉴잉글랜드!!!!!!!! 시카고!!!!!!!!!
남가주#$#이병준%상대,,( 권봉성%문리)'( 차민영%의대*)(######### 故고일석%보건)0(######## 심상구%상대)-(######## 조지아!!!!!!!!!
남가주#$#이홍표%의대,&( 김경숙%간호)&( 차종환%사대,'(######### 故박경민%의대,-(######## 이재희%치대)*(######## 김용건%문리'&(########
남가주#$#한홍택%공대).( 김기형%상대*,(########## 하기환%공대))(######### 고종성%사대*,(####### 장윤일%공대).(########
네바다#$#정상진%상대#,,( 김동훈%의대*/(########## 한효동%공대,&(######### 김문소%수의)/(######## 조봉완%법대,-(######## 코네티컷
뉴잉글랜드#$#박영철%농대)'( 김보연%간호)-(########## 홍병각%문리,,(######## 김용구%공대))(######## 최의필%의대,-(######## 유시영%문리)&(

뉴잉글랜드#$#윤상래%수의)+( 김상찬%문리),(######### 홍성선%약대*+(######## 오세경%약대)/(######## 한재은%의대,0(######## !!이사!구분
뉴잉글랜드#$#정선주%간호)&( 김성호%법대)'(########## 홍종화%약대*'(######## 윤선홍%치대)'(######## 플로리다!!!!!!!!!
뉴잉글랜드#$#최홍균%공대)0( 김재영%농대)+(########## 이의인%공대)&(######## 아이오와 김중권%의대)-(########   다이아몬드 이사
북가주#$#김정희%음대,)( 나두섭%의대))( 뉴욕 전신의%문리,*(######## 김시근%공대*+(   $100,000 이상 
북가주#$#민병곤%공대),( 노재성%법대,&(########## 故김광호%문리)+(######## 정정욱%의대).(######## 텍사스!!!!!
북가주#$#전혜경%문리)*( 류재풍%법대).(########## 故한창섭%문리,*(# 정태영%문리*/(######## 오레곤 박태우%공대)'(########   플래티넘 이사
시카고#$#이용락%공대'&( 박명근%상대)-(########## 강에드워드%사).( 홍지복%간호*.(######## 김상순%상대)*( 이광연%공대).(########   $5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명예이사( 박용필%문리))(########## 고애자%음대,*(######## 이은상%상대,+( 조시호%문리,0(########
코네티컷#$#오인석%법대,&( 박원준%공대,-(########## 김승호%공대*/(######## 미시간   골드이사

박윤수%문리'&(########## 김종률%사대,/(######## 故남상용%공대,+(######## 오하이오! 필라델피아!!!!!!!!   $10,000 이상
실버이사!"#(&%%%이상' 박종수%수의,&(########## 김한종%의대,)(######## 정태%의대#,*( 김용헌%경원))(######## 고병은%문리,,(########
남가주#$#김병연%공대)&( 방명진%공대*-(########## 김해암%의대,+(######## 김영우%공대,,(########   실버이사
남가주#$#이종도%공대))( 백만일%공대)'( 석창호%의대))(######## !미네소타!!!!!!!!! 워싱턴*+!!!!!!!! 김현영%수의,&(########   $5,000 이상
남가주#$#정재훈%공대)'( 서동영%사대).(########## 신응남%농대*.(######## 김권식%공대)/(######## 공순옥%간호))(######## 서중민%공대)'(########
남가주#$#한귀희%미대)&( 서치원%공대)0(########## 윤종숙%약대))(######## 김태환%의대,&(######## 박평일%농대)0(####### 손재옥%가정**(########   종신이사
루지애나#$#강영빈%문리,&( 심상은%상대,'(########## 이강홍%상대).( 남세현%공대)*(######## 이윤주%상대#)-(######## 신성식%공대,)(########   $3,000 이상
워싱턴주#$#김재훈%공대*+( 오흥조%치대,)(########## 이기영%농대*.(######## 변우진%인문&/(######## 최지원%의대)/(########

3백만불 모금 캠페인 "총!$,-명'
총!모금액 ./#$&%(0&1%2 2%22년!2월호

제/,대#인수#금액 1230-.40+*
제/)대#모금#금액 123/+-40*,

#3/4.,&40.+
2%2$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워싱턴*+
종신이사 종신이사

홍병각%문리,,( 이내원%사대,&(

2%2$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골드이사 종신이사

한홍택%공대).( 나두섭%의대))(

2%2$년$2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남가주 남가주 워싱턴*+ 북가주
골드이사 골드이사 실버이사 실버이사 실버이사 종신이사

이병준%상대,,( 노명호%공대)/( 이종도%공대))( 김병연%공대)&( 남욱현%경영&'( 한만섭%공대'0(

시카고 북가주 뉴욕 남가주 남가주 코네티컷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종신이사

조봉완%법대,-( 강재호%상대,*( 이태호%상대,&( 박용필%문리))( 이근원%공대)*( 유시영%문리)&(

2%22년$월!새로운!종신이사

남가주 남가주
골드이사 종신이사

이홍표%의대,&( 홍종화%약대*'(

55#+.++년+월호##추가교정#사항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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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음 56)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조병권(공 64) 
하계현(공 64)

북가주 
강재호(상57)
강정수(문61) 
권오형(사61)
김광한(농 63)
김명환(문 67)
김옥경(음 69)
김은용(공 62)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4)
박성수(공 59)
박영옥(사 55)
박정규(간 76)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명(공 64)
심영춘(수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유승일(의 59)
윤성희(사 58)
이강우(문 59)
이민영(문 57)
이성원(공 65)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이창한(공 56)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규남(공 52)
정유석(의 58)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조태묵(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탁은숙(문 54)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약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김영애(사 56) 
오계환(공 64)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고병철(법 55)
김갑중(의 57)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윤하(공 66)
김인섭(음 68)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 56)
김현주(문 61)
김호범(상 69)
남성희(의 56)
노영일(의 62)
민영기(공 65)
박명기(농 61)
박정일(의 61)
박종희(의 69)
박창욱(공 56)
서상헌(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연경자(약 65)
오명자(간 60) 
유기정(간 72)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윤봉수(간 69)
안영학(문 57)
이건정(공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상 46)
이영섭(수 56)

이강홍(상 60) 
이명종(공 72)
이명준(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상 84)
이상무(의 56)
이상원(농 62)
이성구(약 56)
이승일(대 66)
이영일(의 60)
이영재(상 58)
이영주(농 83)
이영희(미 68)
이용대(약 63)
이유성(사 57)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전구(농 60)
이정은(의 58)
이종석(상 57)
이종환(법 51)
이충호(의 63)
이태안(의 61)
전성진(사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정화용(사 61)
조규웅(의 59)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종수(공 64)
조태환(상 56)
주의돈(의 58)
진봉일(공 50)
차국만(상 56)
차수만(약 71)
최영태(문 67)
최정웅(사 63)
최한용(농 58)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한영수(의 61)
한태진(의 58)
함종금(간 66)
허병렬(사 4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허정렬(사 63)
현영수(음 61)
홍선경(의 58)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기남(간 67)
김만옥(약 56)
김문소(수 61)
김부근(의 52)
김선혁(약 59)
김정선(문 66)
김형범(문 57)
박종건(의 56)
박종승(의 56)
송미자(농 62)
윤상래(수 62)
윤영자(미 60)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기용(공 57)
이영인(사 74)
이의인(공 68)
이종삼(문 54)
장용복(공 58)
정정욱(의 60)
주창준(의 50)

라스베가스 
김영중(치66)

록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표한승(치 58)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변우진(문 81)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이창재(문 61) 
주한수(수 62) 
차재호(농 84)

미시간 
강신조(공 62)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남성희(의 56)
박천자(사 64)
오동환(의 65)
오혁주(사 88)
윤효윤(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최진석(법 64) 
최찬주(간 6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원민(의 59)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현기웅(문 64)
홍병각(문 55)
홍석관(사 46)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흠(공 55)

뉴욕
강영선(공 50)
강에드워드(사 60)
강창홍(의 63)
계동휘(치 67)
고순정(간 69)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9)
곽선섭(공 61)
권문웅(미 61)
권영국(상 60)
권영대(공 69)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호(의 66)
김광현(미 57) 
김기택(수 81)
김명숙(미 57)
김명철(공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석식(의 58)
김석자(음 6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욱현(의 59)
김윤수(상 50)
김정희(간 69)
김종원(사 58)
김종현(법 57)
김중권(의 63)
김진자(간 60)
김태일(공 68)
김태호(상 57)
김해암(의 52)
김현중(공 63)
김희국(약 54)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문소자(음 60)
민준기(공 59)
박건이(음 62)
박경희(음 57)
박상(상 55)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은규(약 72)
배상규(약 61)
배정희(사 54)
변건웅(공 65)
변호련(간 63)
서량(의 63) 
석창호(의 66)
선종칠(의 57)
손갑수(약 59)
손경택(농 57)
손규성(사 61)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의정(음 65)
신정자(간 62)
양거영(의 48)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5)
원인순(문 67)
유재룡(공 58)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3)
육순재(의 63)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종숙(약 66)
윤철(문 54)
윤현남(공 64)
윤희정(문 59)
이강욱(공 70)

손학식(공 6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복례(문 83)
신영찬(의 63)
심상은(상 54)
심재호(공 75)
안병일(의 63)
안승호(공 71)
양수진(간 80)
양승문(공 65)
양승조(음 70)
양운택(의 58)
양태준(상 56)
염동해(농 74)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종(농 74)
육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진수(의 57)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경희(생 69)
이명선(상 58)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안순(간 78)
이영수(상 60)
이영일(문 53)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65)
이유빈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조숙
이종도(공 66)
이종묘(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탁성(공 56)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임춘수(의 57)
임춘선(공 71)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장인숙(간 70)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75)
전낙관(사 60)
전범수(농 71)
전상옥(사 52)
전원일(의 77)
정균희(의 65)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신(대 92)
정연웅(상 63)
정예현(상 63)
정인환(법 54)
정정순(사 54)
정진우(의 66)
정철륭(의 55)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경수
조동준(의 57)
조만연(상 58)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주영세(사 59)
지종근(농 56)
진석호(공 04)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근(사 57)
최영순(간 69)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2021.7.1 ~2022.6.30, 제2차 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중경(공 48)
강창만(의 58) 
강춘자(간 69)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강희창(공 57)
고석규(치 65)
고윤석(공 62)
구철희(의 78)
권기상(대 72)
권오근(상 58)
김강수(문 59)
김건진(문 62)
김경수(사 54)
김경수(치 58)
김경숙(간 68)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기덕(문 74) 
김근(농 78)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동석(음 64)
김문엽(농 83)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새담(법 55)
김생철(법 54)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선희(문 66)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성환(의 65)
김수영(사 57)
김수향(간 68)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도(공 67)
김영봉(사 60)
김영중(치 66)
김영희(간 54)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의영(문 61)
김일영(의 65)
김자경(사 60)
김자성(의 79)
김재영(농 62)
김재희(문 54)
김준일(공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윤(법 53)
김택수(의 57)
김학철(의 55)
김현순(간 69)
김홍묵(문 60)
김화섭(의 55)
김희재(사 66)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나민주(음 65)
나승욱(문 59)
노명호(공 61)
류정순(생 69)
문병길(문 61)
문인일(공 51)
박명근(상 63)
박민식(수 65)
박부강(사 64)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임하(치 56)
박정우(의 54)
박제환(문 75)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성(의 55)
박호현(의 52)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배병옥(음 58)
배윤숙(미 65)
배효식(문 52)
백승호(치 55)
백혜옥(간 69)
변영근(수 52)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치원(공 69)
선우원근(공 66)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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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문 66)
이용락(공 48)
이준수(공 76)
이정일(농 57)
이종일(의 65)
임복경(문 56)
임영신(의 52)
임현재(의 59)
장세곤(의 57)
장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조대현(공 57)
조중행(의 63)
진보린(약 56)
최대한(의 53)
최희수(문 67)
한경진(상 59)
한의일(공 62)
함성택(문 55)
홍청일(약 57)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상순(상 67)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동광(공 62) 
김태웅(의 61) 
서의원(공 66) 
송용재(의 63) 
이수자(공 62) 
이영웅(의 56)

워싱턴DC 
강길종(약 69)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종호(약 68)
김한중(공 56)
김현정(미 94)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용걸(약 56)
박인영(의 69)
박홍우(문 61)
변광록(간 72)
백순(법 58)
서윤석(의 62)
서휘열(의 55)
석균범(문 61)
송병준(약 68)
신상균(의 52)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혜(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명덕(사 61)
이선구(문 65)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종국(의 52)
이준영(치 74)
이호균(법 60)
장윤희(사 54)
전희순(간 76)
정계훈(문 55)
정원자(농 62)
정인용(의 64)
정평희(공 71)
정혜숙(간 66)

조세진(의 65)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권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워싱턴주
권영희(약 66) 
김교선(법54) 
김성열(치 61)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김형록(간 63)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혜(법 58)
신재무(사 77)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순모(공 56)
이양춘(공 52)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용재(의 60)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명숙(농 58)
김영서(상 54) 
김용건(문 48) 
김종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종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헌(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임한응(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최종진(의 63)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범세(의 63) 
이종영(음 58)
정신호(자 78)
한광수(의 57) 
홍훈(자연 75)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유철정(약 61) 
최창송(의 52) 
최창송(의 58)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임효순(간 71)

텍사스
박석규(간 59) 
박영규(사 66)
박유미(약 62)
박진성(의 67) 
박태우(공 64)
배영섭(의 54) 
송요한(문 73)

유한창(공 69) 
유황(농 56) 
이경화(공 56)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최휘기(공 71)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재석(의 66) 
박창익(농 64) 
안창현(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유영호(문 69) 
전영자(미 58)
조경호(의 66)
최종진(의 63)
최준희(의 58)
한성수(의 54)
황현상(의 55)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고영자(치 63) 
길정숙(사 53) 
김경숙(문 59) 
김경희(가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상천(농 64)
김재술(약 58) 
김정현(공 68) 
김주진(법 54)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김훈(의 65)
문대옥(의 67)
배성호(의 65)
서중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옥(생 77)
송성균(공 50)
송성익(문 59)
신선자(사 60)
심완섭(의 69)
안세현(의 62)
엄종열(미 81)
오진석(치 56)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성숙(생 74)
이숭공(의 63)
이지춘(미 57)
전무식(수 61)
전방남(상 73)
전희근(의 54)
정덕준(상 63)
정용남(문 60)
정태광(공 74)
정홍택(상 61)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차호순(문 62)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융오(대 69)

하와이 
김달옥(사 55) 
김용진(공 50)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최경윤(사 57) 
하인환(공 56)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김용환(공 71) 
박태우(공 64) 
이상강(의 70) 
정민재(농70)
최은관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후원 27

강신용(사73)                       
구철희(의78)                        
권기상(대72)                       
김동석(음64)                        
김병연(공68)                        
김새담(법55)                        
김영(수63)                         
김영봉(사60)                       
김영중(치66)                        
김영희(간54)                       
김은숙(미62)
김은종(상59)                        
김종섭(문66)                        
노명호(공61)
노진걸(사70)                        
박우선(공57)                        
박원준(공53)                        
박은숙(미62)                        
박종수(수58)                        
박혜란(음72)                      
방석훈(농55)                        
성주경(상68)
손영아(음)                             
송영두(공59)
신영찬(의63)                        
안혜정(생77)                        
오찬수(약57)
오흥조(치56)
이명선(상58)
이범식(공61)
이병준(상55)
이소희(의61)                        
이장길(치63)                        
이창신(법57)
박용필(문66)                        
장동석(문66)                        
전낙관(시60)
전원일(의77)                        
정균희(의65)                        
정신(대92)                         
정재훈(공64)
최용완(공57)
최종권(문59)
최진석(법64)
한귀희(미68)
한홍택(공60)

이용락(공48)

조중행(의63)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모교발전기금

Brain Network

장학기금

200
125
105
200
200
25

500
200
75
50

1,000
400

100,000
20,000

200
500
200
200

12,000
300
500
200
15

200
200
200
200
50

500
375

3,000
75
50

500
1,000

200
75
75

10,000
1,000

260
100
220
25

2,000
200

200

100

남가주

강호석(상81)                        
고석자(인72)                       
김경무(공69)                        
김양희(음77)                        
김원탁(공65)                        
김은종(상59)                        
김자성(의79)                        
김정빈(공66)                       
나두섭(의66) 
나정자(간70)                       
미주동창회(11대)                  
미주재단                      
민일기(약69)                        
박수경(생84)                        
박제환(문75)                       
박찬호(공58)                        
서동영(사60)                        
서치원(공69)                       
안혜정(생77)                       
이기준(법54)                       
이범모(치74)
이상대(농80)                        
이원택(의65)                       
이종묘(간69)                        
임춘택(상68)                       
정재훈(공64)                       
주영세(사59)                        
차민영(의76)                       
최용준(수81)                       
한효동(공58)                     
홍훈정(음70)                        

240
600
400

3,700
240
600

1,500
500
200
400

1,000
6,000

500
2,400

500
300
240

2,500
200
500
250
240

2,200
240
400
240
400

1,500
400
300
400

남가주

박우선(공57)       
박원준(공53)       
이범모(치74)       
홍선일(공71)

300
700
200
100

남가주

뉴욕

뉴욕

시카고

권철수(의68) 
최재귀(미63)       

100
300

워싱턴DC          

이원섭(농77)        150
워싱턴주          

강에드워드(사60)
강창홍(의63)                        
고애자(음57)
권영국(상60)
금영천(약72)                        
김명철(공60)                       
김완주(의54)                       
김은희(간78)
김종원(사58)                        
김중권(의63)                       
리준무(음65)                       
문석면(의52)                        
박순영(법56)
서량(의63)                        
선종칠(의57) 
신응남(농70)                 
이강홍(상60)                        
이재덕(법60)                        
이전구(농60)                        
조남천(사59)  
조태환(상56)                      
차수만(약71)                        
최한용(농58)                        
한승순(간70)                        
허선행(의58)                  
홍종만(공64)                        

김기택(수81)
김승호(공71)
석창호(의66)
신응남(농70)        
이전구(농60)        

남가주
박원준(공53)   
한홍택(공60)

200
50
50

200
1,000

200
75

200
50

200
200
200
75
75

100
1,400

200
75

500
350
50

300
1,500

150
200
200

미시간
김희주(의62)                        
오동환(의65) 
윤효윤(의56)                       
이성길(의65)  
이정화(음56)                      
이재승(의55)                        

225
200
200
100
200
75

시카고
김현주(문61)                        
소진문(치58)                        
이영섭(수56)                       
이용락(공48)                       
정의철                      
최희수(문67)                      
한경진(상59)                        

100
200
75

1,000
250
100
2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388

플로리다           
임필순(의54)    
조경호(의66)    

200
200

하트랜드           
고 차봉회(의51)
이상강(의70)
최은관

500
10,000

5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이숭공(의63)       
정태광(공74)
지흥민(수61) 
손재옥(생77)      

200
200
100
200
200

커네티컷           
김기훈(상56)        
최창송(의52)        

200
500

240
1500
240
240
240

300
50,000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텍사스          
박영규(사66)
이석호(농78)        
진기주(상60)        
황명규(공61)        

200
200
500
200

워싱턴DC          
강길종(약69)                       
고무환(법57)                       
권철수(의68)                        
김동훈(법56)                        
김응환(치88)                        
남욱현(경84)  
박평일(농69)                      
박홍우(문61) 
변광록(간72)                       
백순(법58)
서윤석(의62)                         
석균범(문61)
석보환(사68)                        
오인환(문63)                        

200
200
200
200
200

1,0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600

지부분담금
550

3,000
1,000
2,000
1,000
2,400

800
300
300
300
200

3000
300

샌디에고     
뉴욕
뉴잉글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시카고
조지아
오레곤
플로리다
오하이오
알라스카
남가주
하와이

북가주
부영무(치72)

한상봉(수67)

황만익(사59)

200

500

200

이휘영(법59)       75
샌디에고           

민영기(공65)       75
워싱턴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남욱현(경84)

이내원(사58)

9,300

1,000

워싱턴DC          

윤상래(수62)
박종승(의56)
주창준(의50)

뉴잉글랜드
500
200
200

조지아
정양수(의60)

김용건(문48)                        

25

200

문성인(공88) 50
미네소타

뉴욕
신응남(농70)

이강홍(상60)

200

500

우크라이나 기부금

구상선
노명호(공 61) 
유의영
이정남
이호진(간74) 
서진(간56)
안혜정(생77)
한홍택(공60) 
홍종화(약74)

50
1,000

100
200
100

3,000
300

1,000
500

남가주

김용건(문48)
유성무(상66)

200
300

조지아

유시영(문68) 500
커네티컷

민준기(공59) 
조상근(법69)

100
1,000

뉴욕

유영준(의70)                        
이건형(수54)                        
이내원(수58)
이선구(문65)                        
이연주(치88)                     
정평희(공71)
조화유(문61)

175
25
75

275
200
200
75

최재귀(미63) 200
워싱턴DC

이장우(문72) 100
북가주

한영준(사60) 100
오레곤         

이길송(상57) 100
워싱턴

진기주(상60) 1,000
휴스턴

김신웅(생59)
재환수(사61)

300
200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손재옥(생77)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필라델피아

Charity Fund(나눔)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이정화(음66) 175
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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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1-3610

213-639-2900

213-385-3773 

562-633-7400 

714-396-0624

213-385-4646

323-890-0101 

213-382-6660 

병원

213-386-8602

951-687-2630

 

(310)753-9636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 952-2240

909-882-3800

818-720-2373

714-638-8230

718-463-3131

201-978-7055 

석창호 위장내과

718-461-6212

석창호

이창석 내과

718-762-4400

이창석

박종효 소아과

201-242-1002 

박종효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201-814-0095

김기택 (수의대 81)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김치갑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718-463-0001  

김승호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212-879-2322

김해암

박범렬 소아과

718-229-1188 

박범렬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201-302-9774  

백승원

213-382-6660 

의료/병원

213-386-8602

951-687-2630

818-720-2373

310-753-9636

818-720-2373

909-882-3800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638-8230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213-383-8553

199 Main St., Ridgefield Park,NJ 07660



광고 29

11:30am ~ 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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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회장단 명단

WA

CA

NM

LA

MS AL

SC

NC

MN

MA

NJ

 

배혜영(음대 79) T:(678)943-9043

heeduklee@gmail.com
856)386-1094913)814-9452

제16대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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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웹사이트  www.snuaa.org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cheolkkim@gmail.com

김철규(공대 60)

drmialee@gmail.com

하혜숙(간호 77) T:(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T:(206)218-8887

전수진 T:(808)956-8283
soojin@hawaii.edu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Rimshake@hotmail.com

323)229-3369

김경무(공대68) T:(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정무형(문 70) T:(213)458-4969
chung0520@gmail.com

미시간 MICHIGAN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lhybae@gmail.com

박희진(농대 78) T:(503)648-0775
hjpark@flonomix.com

T:(718)791-4397

T:(201)965-7759

김승주(간호 69)T:(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황치룡(문리 65)T:(847)895-2814
chi.whang@gmail.com

박용회

T:(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이종태(사대 71) T:(267)266-2881
leejt1530@gmail.com



광고 31

차민영(의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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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면광고

남욱현(경영대 84)


